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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經≫의 情歌 속에 나타난 審美意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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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Ⅰ. 문제의 제기

위의 논제는 이미  中國學 第21輯(大韓中國學會, 2003. 12,20)에서 발표

한 바 있는 ≪詩經≫의 情歌 속에 나타난 審美意識-戀愛詩를 중심으로-

의 후속편의 하나이다. 위의 拙稿에서 戀愛詩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던 당

시 청춘남녀들의 심미의식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여성 측의 경우 남성을

향한 심미의식이 恣意的인 자유성과 禮敎의 구속성이 양립하는 심미양상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4년 과제)에 의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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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임으로써,1) 낭만성과 현실성이라는 양면성을 띠었었다. 여기서 ｢낭

만성｣이란, 바로 여성이 주도권을 발휘한 결과이고, ｢현실성｣이란, 그 주

도권이 禮敎환경의 기세에 압도되어 內斂시킨 결과임을 확인 한 바 있다.

반면에 남성 측에서 여성을 향한 심미양상은 남성본위의 심미의식이 아직

은 商代 遺風의 기세로 인해, 그들의 주도권을 행사치 못하는데서 오는

위축감이 상상의 세계에서 주인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이른바 君子像의 부

각을 보임으로써, 시경시대 젊은 남․녀 연인들이 추구하는 심미의식의

방향성과 가치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였다.2)

本稿는 바로 ≪詩經≫의 情歌 속의 戀愛詩에서 표현되었던 청춘남녀들의

이러한 심미의식이 혼인을 전제로 한 詩歌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변모되

고 있는지, 婚前 혹은 婚後의 혼인관련 生活事를 題材로 한 詩歌들을 중

심으로 하여서 살펴보고자 한다. 논지의 전개방식은 詩 속의 話者를 중심

으로 하되, 1인칭 화자에서는 男性主體 話者와 女性主體 話者로 나누어서

살피고, 3인칭 話者는 話題 지향으로 즉 ｢그녀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혼인관련 시가의 題材는 모두 賀婚․迎婚․喜婚․私奔․離婚․求婚․悔

婚․拒婚․悲婚 등 9종으로 나누었으며, 여기에 거론된 대상작품 수는 총

17수이다.3) 본고에서는 이들 題材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미주체는 주로 여

1) 周代初期에는 아직 一夫一妻의 가족제도 측면에는 原始雜婚制의 遺風이 남아

있어서, 결혼이전에 절대적으로 성교의 자유가 있었으며, 이는 국가 법률로도

허용하고 있었음 (≪十三經注疏․周禮․媒氏≫(중국: 北京大學出版社, 1999

년). 처음에는 결혼이후 부부가 동거하는 시기까지 제한을 두었으나(武英殿聚

珍版≪文獻通考․四裔考≫三(한국: 學古房), 이후에는 결혼이전에도 또는 남편

과의 사별 이후에도 여자의 貞操를 요구하는 봉건사회의 부산물로 나타나게

되었음(翦伯贊≪先秦史≫p.193(중국: 北京大學出版社, 1999년, 제2판) 시경시

대의 연애시에서 이렇게 낭만성과 현실성의 兩面意識은 바로 母權의 遺俗과

父權으로의 전환이 혼재했던 시기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 됨. 보다 상세

한 참고는 拙稿 大韓中國學會編 中國學 第21輯(한국: 中文出版社, 2003년)의

주석47)을 참고하기 바람.

2) 拙稿 中國學 第21輯 p216-217 참고

3) <周南․桃夭> <召南․摽有梅> <召南․行露> <邶風․匏有苦葉> <邶風․

日月> <鄘風․蝃蝀> <王風․大車> <王風․中谷有蓷> <鄭風․有女同車>

<鄭風․豊> <鄭風․遵大路> <齊風․著> <唐風․綢繆> <豳風․伐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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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主體話者로 되어 있으며 남성주체로 된 話者와 3인칭 화자는 상대적

으로 적은 편이다. 拙稿에서 연애시를 중심으로 다루었던 題材(求愛․相

戀․熱愛․苦戀․愛慕․失戀)에서는 심미주체의 남․녀간의 출현빈도수가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여성화자일 경우에는 바로

모계사회에서의 여성우위의 지위를 행사했던 잔재로서 여자의 남자를 향

한 애정공세가 오히려 능동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측면이 많이 보였다, 그

러나 本稿에서는 거의 女性主體가 詩的話者로 되어있으며 동시에 이들 화

자는 남성에 대하여 피동성 내지는 소극적 심미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여

서 戀愛詩에서의 여성화자의 분포도와 크게 다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성이 보일까? 이는 주석1)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청춘남녀의 연애 풍

속도는 대체로 周代이전의 商代의 자유연애 風俗이 당시 사회에서 아직

잔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가된다4). 그러나 이들 청춘남녀들

이 일단 결혼이라는 굴레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禮敎의 구속을 받으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男權중심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면서 여성의 가정

에서의 지위는 갑자기 피동적인 존재로 전환되어 소위 夫家의 宗廟를 섬

기고 後世를 이어주는 男權의 부속물이거나 혹은 씨받이에 불과한 존재로

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비극적 운명에로 돌입하게 된다. ≪詩經≫중의 情

歌의 일환인 혼인 관련시가들은 바로 이러한 당시사회의 기풍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하여서 본고에서는 商代의 자유연애의 遺俗과 周代

<小雅․鴻雁之集․我行其野> <小雅․甫田之什․車舝> <小雅․魚藻之什․白

華>

4) 商代에는, 여자의 “神前獻身”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여자가

고대남자들의 共有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한 儀式으로서, 한 남자에게 자신을

맡길 때에 행하는 일종의 속죄행위이다. 商代의 이러한 雜婚의 遺俗은 ≪商

頌․玄鳥≫의 “天命玄鳥, 降而生商”에 보이는데, 郭沫若은 “玄鳥”를 ｢鳳凰｣이

라고 訓詁를 하고 있다. 翦伯贊은 그의 ≪先秦史≫에서 “天命玄鳥, 降而生商”

이란, 결코 商人이 玄鳥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玄鳥가 降臨할 때, 商人

들은 곧 原始雜交의 短期復活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에 모든 처녀들은 玄鳥의

神廟앞에서 자기가 평소에 연정을 느끼던 情人에게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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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禮敎가 병존했던 시대에서 특히 婚期를 앞두었거나 이미 결혼을 한 사

람들이 부부 상호간에 가지게 되는 심미의식의 세계가 主從의 관계로 質

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각종 양상을 도출해내어 그들이 추구하는 심미의

식의 방향성과 심미가치성의 面面을 구체화 시켜보고자 한다.

이의 연구방법은 拙稿( 中國學 第21輯)에서 밝힌바와 같이 周代人이

｢類｣의 自我로부터 ｢個體｣의 自我를 향해, 자신의 정감을 표현하기 시작

하고 있으며, 하여서 그들이 인식하는 자연산천의 威力은 이제 더 이상

神靈스러운 대상이 아닌 美的 대상으로 응시하는 審美意識을 보이기 시작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독일 게슈탈트(Gestalt)학파의 ｢完形審美理論｣을

활용하였다. 본 학파는 “完形”5)의 심리학이론을 활용하여, 審美 중에 있

는 主․客體의 심리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심미관계6)

에 처해 있는 主․客體의 心理는 ｢同形同構｣혹은 ｢異質同構｣의 知覺完形

을 이루고 있으며,7) 이때의 주체의 審美知覺은 심미객체의 ｢表現性｣8)에

5) ｢完形｣은 바로 ｢게슈탈트Gestalt｣라는 本意임. 사람들이 사물을 관찰할 때,

바로 그 사물에서 자기와 같은 하나의 “힘力”의 작용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

아, 사물의 생명, 사물의 활력과 운동의 작용 등도 보게 되고, 따라서 동시에

일종의 “힘의 도식力的圖式”도 보게 된다는 것임. 고로 사람들의 視知覺이 感

受하는 외계사물은 형상, 색채, 공간 등의 감각元素의 집합일 뿐만 아니라, 하

나의 통일된 “整體” 즉 ｢完形｣이기도 하다는 것임. 이러한 종류의 “整體” 즉

“完形”은 주체가 직접적으로 감지하여 얻어내는 것임으로, 결코 聯想이나 상

상이나 추리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아닌, 주체의 知覺이 건립해낸 결과이이기

때문에, 객체자체가 ｢整體｣이거나 ｢完形｣인 것은 아니라는 것임. 재언하면,

｢完形｣이란, 審美 중의 주체와 객체의 심리가 同構의 상태에 있을 때, 심미지

각은 각개의 개별적인 요소의 總和가 아닌,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整體로서의

知覺完形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李戎≪美學槪論≫(중국: 齊魯書社出版,

1999년 p.331)

6) 우선 ｢審美｣의 용어를 언급하면, 이는 한마디로 ｢美｣에 대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審美主體가 審美對象에 대하여, 자유롭게

觀照하는 일종의 정신성 활동으로서, 審美 主․客體 간의 기쁨이 충만하는 이

른바 ｢心物感應、物我交流｣의 動態的 심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고로 ｢審美

關係｣란, 審美活動 중의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임.(위의 책 p.311)

7) ｢同形同構｣란, 게슈탈트 심리학파가 제시한 것으로서, 그들은 外在世界(物理世

界)와 사람의 內在世界는 본질상에서 모두 한 종류의 “힘力”이 작용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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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되는 內心世界를 창조함으로, 主․客體 상호간에는 자연히 ｢心物感應｣

이 일어나서, 심미지각은 ｢完整性｣과 ｢創造性｣을 갖춘 ｢美的形象｣을 창조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바로 대상 詩歌 속에서

의 심미주체들의 심미활동을 따라서 主․客體의 심미관계를 밝혀 당시 사

람들의 심미의식의 방향성과 가치성을 탐색하고자 다시 한 번 위의 審美

理論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위에서 언급한 婚姻詩歌 관련 작품들은 ≪詩經≫의 情歌계열에 분류되

으로 외재세계와 사람의 내재세계는 형식상에서 일종의 “同形同構” 혹은 “異

質同構”의 대응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있음. 왜냐하면, 외재사물의 형식구조와

사람의 생리․심리구조는 대뇌 중에서 서로 동일한 電脈을 자극함으로 말미

암아, 외재대상과 주체의 내재정감이 서로 박자가 맞아서 이들은 상호 일치하

는 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위의 책 p.331)

또한 ｢異質同構｣란, 주체의 심미기대의 촉진으로 말미암아 주체의 感官이 눈

앞의 대상에 대한 知覺에 집중되어 있을 때, 객체대상으로 하여금 주체의 의

식 가운데에 하나의 생기가 넘치는 知覺整體가 이루어지도록 함, 阿恩海姆의

견해에 의거하면, 이는 주체와는 異質同構의 관계에 있는 知覺完形이나, 주체

의 생리․심리구조와 동일성을 구비함으로써, 더욱 주체의 의향에 부합이 된

다. 라는 것임.(위의 책 p.328)

8) 게슈탈트 심리학파는 “力的圖式”이론을 운용하여, 審美對象과 審美知覺의 표

현성문제를 제기하였음. 그들은 외재사물과 사람의 정감세계는 동일한 “力的

構造”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외재사물 역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

며, 따라서, 일종의 “表現性”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함. 즉 본 학파의 주요학

자인 阿恩海姆는 “한 그루의 늘어진 수양버들이 비애적인 것으로 보이는 까

닭은 그것이 비애를 띄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

진 버드나무 가지의 형상,방̖향,유̖연성 등 자체가 일종의 아래로 내려진 피동

적인 표현성을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藝術與視知覺≫(중국: 中國社會

科學出版社, 1984년, p.624)라고 하여, 이때의 버드나무가지의 형상이 나 그

유연성과 방향성 등이 보여주는 피동적인 표현성은 바로 인간에게 내재한

비애의 정감구조와 相通함으로 인하여, 兩者는 형식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는

｢同形同構｣로 대응하는 것이 되나; 심미주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異質同

構｣의 대응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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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17수 작품을 거론하였다. 이 17수는 당시인의 결

혼풍속도를 반영하였기로 이를 제재별로 분류하여9) 詩的話者의 시각을

따라서 화자와 세계와의 심미관계를 추적하였다. 결과 거론 대상작품은 9

개 종류로 類別化되었으며, 그 중에서 賀婚과 迎婚 및 喜婚의 題材는 주

로 남성화자가 등장하는 구조를 띄고 있고,10) 다른 6개의 題材(求婚、悔

婚、拒婚、私奔、悲婚、離魂)는 여성화자로 나타났으며, 이들 兩者의 항목

에서 賀婚과 私奔 및 離婚에는 3인칭 화자로 전개되는 話題 지향도 보인

다. 여기서 대체로 남성화자 측면의 작품은 희열성을; 여성화자 측면은 비

애성이라는 심미양상을 드러냄으로서 男權主義 아래서 신음하는 여성의

의식세계를 짐작하게 하며, 따라서 여성의 운명이 남성에 의해 조종되는

시대적 상황의 반영임을 쉬이 간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여서 論旨전

개의 대조성을 살리기 위하여 1인칭화자는 남성화자 측면과 여성화자 측

면으로 兩分하였고, 또한 話題 지향의 3인칭 화자의 측면도 별개의 항목

으로 안배하여 본고의 論旨를 심화시키는데 一助가 되게끔 하였다. 그러

면 위의 3종 話者의 시각을 통해, 이들의 婚前․婚後의 심미세계에서 발

생하고 있는 당시 성인 남․녀들의 심미의식의 각종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남성화자의 여성을 향한 審美意識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항목에서는 남성 즉 신랑의 결혼관점이라든가

9) 本稿에서 거론한 혼인관련 詩歌 17수는 段楚英의 ≪詩經中的情歌≫(중국: 武

漢出版社, 1994년)에서 분류한 기준을 참조하였다. 그는 本書에서 ≪詩經≫중

의 情歌를 上․中․下編으로 나누어, 상편은 戀愛篇; 중편은 婚姻篇; 하편은

家庭篇으로 나누었음. 본고에서는 본서의 중편인 혼인편의 분류를 題材를 표

현하는데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본고에서 활용하였음.

10) ｢迎婚｣의 항목에서 <齊風․著>는 심미주체가 여성화자로 되어 있고, ｢私奔｣

의 항목에는 또한 심미주체가 남성화자인 작품이 있음. 고로 이 두 항목은 양

쪽에서 모두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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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의 視覺에 비추이는 신부에 대한 심미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대체로 여기에는 희열의 심미의식이 主潮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아래에

서 남성화자의 여성을 향한 심미의식의 동향을 추적해보자.

(1) 賀婚 속의 남성 審美

여기에 거론하는 <豳風․伐柯>11)는 심미주체인 남자가 ｢도끼자루와

도끼斧柄과 斧｣의 상호보완의 관계를 통해, 사물발전의 공통되는 규칙을

계시하여 쌍방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공유하는 원칙이 있어야한

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取妻｣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쌍방이

공유하고 있는 士昏禮法에 의거해야 만이 대중으로부터 축하를 받을 수

있다는 詩意를 드러내고 있다.

즉 심미주체는 “伐柯”할 수 있는 도구를 “斧”로써 제기하여 도끼자루와

도끼의 상관관계를 심미인식하고 있는 것이다.(伐柯如何? 匪斧不克.) 이어

지는 詩句에서 주체는 곧 이의 事物형식에서 나타나는 兩者의 상호보완의

관계를 감지하면서, “取妻”함에도 역시 “중매자媒”가 필요하다(取妻如何?

匪媒不得.)는 원리를 감응받자 이들 상호간의 事理構造를 통해, 同形同構

의 知覺整體를 창조해내고 있다. 하여서 주체가 인식하는 축복받을 수 있

는 결혼이란 오로지 士昏禮法에 의거한 ｢二姓之合｣이어야함을 피력함으로

써 주체의 결혼관이 儒家的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2장에 와서는

“伐柯”의 圖式을 한 단계 깊이 구체적으로 審美認識하여 도끼자루의 제작

11) 1장

伐柯如何? 어떻게 도끼자루 만들 나무를 벨 꺼나?

匪斧不克. 그야 도끼가 아니고선 안 되겠지.

取妻如何? 장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匪媒不得. 그야 중매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

2장

伐柯伐柯, 나무를 베어서 도끼자루 만드세, 도끼자루를 만드세.

其則不遠. 도끼자루 模本은 내 손안에 있나니.

我覯之子, 내가 그 신부를 親迎할 때는,

籩豆有踐. 오로지 籩器 豆器를 풍성하고도 정갈하게 차려놓으면 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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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바로 자기 손안에 있다(其則不遠)는 事理를 제시함으로써, ｢二姓之

合｣을 위한 親迎의 방법 역시 전통예법의 준수에 기인함을 상응시켜 또

하나의 同形同構의 知覺整體를 탄생시키고 있다. 곧 주체는 ｢도끼자루斧

柄｣를 만들려면, 바로 자기 자신이 쥐고 있는 도끼자루를 模本으로 삼아

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伐柯”한 재료가 지나치게 굵거나 아니면 지

나치게 가늘 경우 그것이 ｢도끼머리에 뚫린 구멍斧頭眼｣에 맞지 않기 때

문이다. 고로 새로운 “斧柄”을 만들려면, 반드시 일정한 원칙을 구비하고

있는 낡은 도끼의 자루를 모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심미인식을 주체의 ｢親

迎｣에 상응시켜 본인의 결혼도 전통혼례에 의거할 것(“我覯之子, 籩豆有

踐.”),12)이라는 內心을 함축시켜, 그의 儒家예법에 의거한 결혼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2) 迎婚 속의 남성 審美

迎婚이란, 親迎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六禮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하는 의식이다.13) 지금 거론하

고자 하는 詩는 바로 신랑이 신부 집으로 나가서 신부를 맞이해 오는 과

12) 屈萬里≪詩經詮釋≫(대만: 聯經出版社, 民國70년), 이후는 저자명만 사용함:

“之子: 指新婦言. 籩, 音邊, 竹器, 其形似豆, 用以盛果實脩脯等食物者. 豆, 以陶

或銅爲之, 用以盛葅醞等 食物者.(見附圖一四)” 말하자면, 고대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성대한 경축행사를 치를 때 籩器나 혹은 豆器에 음식물을 가득히

담아서 행사 장소에 정갈하게 차려놓고 儀式을 거행함. 여기서는 바로 親迎禮

儀가 엄숙하게 진행됨을 나타내는 것임. ≪十三經注疏․禮記正義․昏義≫(중

국: 北京大學出版社, 1999년)에도 신랑이 신부를 親迎하여 돌아와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차례로 희생으로 차려 놓은 돼지고기를 맛보고 合歡酒를 마셔

기운을 고르게 함으로써 몸이 합하고 尊卑를 같게 하는 의식을 엄숙하게 치

름으로써, 남녀의 결합이 상호 공경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를 예법으

로써 표현하고 있는 설명이 보임.

13) ｢六禮｣란, 고대 중국에서 혼인과정중의 6가지 禮儀, 즉 納采․問名․納吉․納

幣․請期․親迎 등을 말함.(≪十三經注疏․儀禮․士昏禮≫(중국: 북경대학출판

사, 1999년) 여기서 앞의 5종 예의는 모두 使者를 시켜 婚事를 진행시킨 다

음, 마지막 “親迎”부분에 가서는 신랑이 직접 신부 집으로 거동하여 신부를

맞이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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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情景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여서 시편 내

용이 모두 밝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관련 詩篇이 3수가

보이나, 이들 3편중 <齊風․著>는 심미주체가 여성화자로 되어 있어서

뒤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小雅․甫田之什․車舝>과 <鄭風․有女同車>

2수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앞의 작품인 <車舝>14)을 보면, 이는 심

14) 1장

間關車之舝兮, 굴대의 비녓장 轉動하는 소리 찌걱 찌이걱,

思孌季女逝兮. 예쁜 색시 親迎하여 돌아가는 길일세.

匪饑匪渴, 아릿다운 미모를 주린듯 마른듯 추구했던 것이 아니오,

德音來括. 품덕을 갖춘 여자와 결혼하기를 기대했었다오.

雖無好友, 비록 德望있는 친구는 없으나,

式燕且喜.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마음 열고 기뻐해 주시길.

2장

依彼平林, 무성하게 우거진 평원의 숲속에,

有集維鷮. 꼬리 긴 산꿩이 살고 있었구나.

辰彼碩女, 마음씨 선량하고 키가 훤칠한 아가씨,

令德來敎. 그대의 미덕으로 집안의 광채 더 해주시길.

式燕且譽, 바라기는 그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好爾無射. 그대를 사랑함에 나의 마음도 동요가 없을 것이니.

3장

雖無旨酒, 비록 피로연에 맛 나는 술은 없다고 해도,

式飮庶幾; 그대여 몇 잔만 더 마시기를;

雖無嘉殽, 비록 좋은 안주는 없다고 해도,

式食庶幾. 몇 입만 더 맛 좀 보시기를.

雖無德與女, 비록 그대와 어울릴만한 미덕은 없다고 해도,

式歌且舞. (나랑 함께)노래도 하고 춤도 추시기를.

4장

陟彼高岡, 저 높은 산등성이 쪽으로 진입하여 올라가니,

析其柞薪; 누군가가 뗄감나무 하려는지 굴참나무를 찍어내고 있네.

析其柞薪, 굴참나무를 베어 젖힐 때 (가지마다),

其葉湑兮. 결이 고운 산뜻한 녹빛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달려있네.

鮮我覯爾, 운 좋게도 오늘 그대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我心寫兮. 내 마음 속이 온통 훤하게 트여 오는 구료.

5장

高山仰止, 높디높은 高山을 바라다보면서,

景行行止. 평탄한 大路를 마음껏 달리노라.

四牡騑騑, 네 필 말이 이끄는 親迎수레를 쏜살같이 앞으로 몰아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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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체가 신랑으로써, 특히 1,3,5장은 賦體로써, 신부를 맞이해오는 도중의

희열을 표현하였고, 2,4장은 興體를 사용하여 신부에 대한 애모의 정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전체 主旨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송함에 있어서,

“德”을 위주로 칭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賦體로 쓰여 진 1,3,5장

을 통해, 주체의 親迎해가는 도중의 희열을 통해, 그의 심미의식의 소리를

들어보자. 그는 1장에서 친영수레의 굴대빗장이 “찌걱 찌이걱間關” 轉動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수레 안에서 함께 타고 가는 예쁜 신부(孌季女)에

게 그의 內心을 전하고 있다. 즉 신부와의 결혼을 갈망했던 것은 외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녀의 品德에 대한 확신 때문임을 피력함(匪饑匪渴,

德音來括.)과 동시에 신랑자신에 대한 겸양(雖無好友) 및 신부에게 兩人의

결혼을 서로 自祝할 것을 희망하는 內心을 털어놓고 있다(式燕且喜). 3장

에서는 신부에 대한 존중심을 다각도에서 빈객을 대하듯 표현하여, 소위

부부는 “相對如賓”해야 한다는 儒家的 경계를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듯하

다. 즉:

雖無旨酒, 비록 피로연에 맛 나는 술은 없다고 해도,

式飮庶幾; 그대여 몇 잔만 더 마시기를;

雖無嘉殽, 비록 좋은 안주는 없다고 해도,

式食庶幾. 몇 입만 더 맛 좀 보시기를.

雖無德與女, 비록 그대와 어울릴만한 미덕은 없다고 해도,

式歌且舞. (나랑 함께) 노래도 하고 춤도 추시기를.

본 시가에 나타난 주체의 신부에 대한 이러한 심미태도는 부부간의 상

호공경을 직접 실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5) 5장에 이르러서는 곧장 “高

山”을 바라보며 大路를 향해 질주하는 친영수레와 그 수레를 능란하게 몰

六轡如琴. 여섯 갈래 고삐가 琴瑟을 켜는 듯이 자연스럽도다.

覯爾新昏, 오늘 그대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고 나니,(見到你新娘)

以慰我心. 가슴 가득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료.

15) 주석1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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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는 표현성에서 두 사람의 탁 트인 미래에의 심미기대가 상응하는

“象外之象”을 함축시켜 주고 있다.(高山仰止, 景行行止. 四牡騑騑, 六轡如

琴.) 그러다가 句末 二句에서 다시 한 번 신부를 칭송하는 言辭(覯爾新昏,

以慰我心.)로써 마무리하여, 신랑의 신부에 대한 만족감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위의 1,3,5장에서 털어놓은 신랑의 內心을 통해, 신랑의 新

婦觀이 다분히 유가적 도덕정신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興體로써 표현하고 있는 2장과 4장은 어떠한가? 먼저 2장을 보

면, 심미주체는 귀가도중 무성한 “平林”속으로 歸巢한 “산꿩鷮”들의 華美

한 형상과 황혼녘 平林속의 그들의 평화로운 보금자리를 목도하는 순간,

이들이 야기하는 화미하고 아늑한 표현성에서 자신의 신부에 대한 신뢰와

존중(辰彼碩女, 令德來敎)의 정감이 이에 상응되자, 異質同構의 아름다운

知覺整體를 획득하면서, 객체를 향하여 끓어오르는 정감을 結尾에서 “그

대를 사랑함에 나의 마음도 동요가 없을 것이니 好爾無射”16)라고 마무리

하고 있다. 4장에서도 역시 親迎 도중 산마루를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이

“高岡”에서 우거진 “柞樹”를 찍어내는 상황과 찍어낸 “柞薪”의 가지에 달

려있는 결이 곱고 색갈이 산뜻한 잎사귀들의 무성함(其葉湑兮)이 나타내

는 싱그러운 표현성을 感知자, 그의 뇌리 속에는 문득 “娶妻”에 대한 聯

想17)과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모습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異質同構의 “柞

16) 孔穎達 ≪十三經注疏․毛詩正義≫(중국: 北京大學出版社, 1999년): “箋云: 射,

厭也.” 이후는 저자명만 표기함. 程俊英 ≪詩經譯注≫(중국: 上海古籍出版社,

1985년)이후는 저자명만 사용함: “射, 音亦.”

17) “陟彼高岡, 析其柞薪;析其柞薪, 其葉湑兮.” 혹은 “析薪如之何, 匪斧不克;取妻如

之何? 匪媒不得.” 등은 당시에 유행하던 俗諺으로서,(姜亮夫 夏傳才 等 撰寫

≪先秦詩歌鑑賞辭典≫上海辭書出版社, 1999년 2차 인쇄. p.479참조) 심미주체

는 “柞薪”을 목도하자 자기도 모르게 里諺이 떠오르면서 “娶妻”가 연상됨. 古

人은 결혼시에 뗄감나무를 베어 이를 횃불로 삼아 밤을 밝혔다. 이 때문에 古

詩에는 왕왕 “析薪”으로써 결혼친영을 代稱했음. 고로, ≪詩經≫중에는 男女

婚事에 관하여 항상 “薪”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漢廣>“翹翹錯薪”;

<南山>“析薪如之何”; <東山>“蒸在栗薪”; <車舝>“析其柞薪”; <白華>“樵彼

桑薪”등이 모두 그렇다. 왜냐하면, 중국고대인의 혼례는 황혼녘에 거행하였기

때문에(“≪禮≫, 婚禮必用昏, 以其陽往而陰來也.”(唐․段成植 著≪酉陽雜俎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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薪”의 知覺整體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주체의 심미능력이 가일층

발동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親迎해 가는 신부를 향해 신랑의 정감을 “운

좋게도 오늘 그대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내 마음 속이 온통 훤하게 트여

오는 구료. 鮮我覯爾, 我心寫兮.”라고 표현하여 새 출발에 대한 자신감이

신부로부터 전해오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요컨대, 2,4장에서도 심미주체인 신랑의 신부에 대한 심미의식은 신부의

아름다운 용모보다 신부의 교양과 品德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신랑자신도

결코 신부에 대한 사랑에 두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신부의 후덕함을 敎

導 받아서 앞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인생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음을 드러

내어 쌍방에 대한 사랑이 도덕정신과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음을 여실하

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審美境界는 <鄭風․有女同車>18)에서도 보인다. 본 詩에

서도 심미주체가 신부 집으로 親迎하러 가서 신부에 대한 무궁화처럼 아

集 二․貶誤≫대만: 商務印書館, 民國55年) “燃薪”하여 照明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으로 이해가 된다. 段玉裁의 ≪說文解字注≫(대만: 蘭臺書局, 民

國 66년 5판)에도 “古以薪蒸爲之燭”라는 기록이 보이니, 훗날에 와서 “束薪”

은 마침내 婚姻禮俗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아짐. 여기서 황혼녘이라는 시점은

陰陽이 교차하는 시점을 男女合歡의 시각으로 동일시한 것으로서 고대인의

哲理的 심미인식을 간파할 수 있음.

18) 1장

有女同車, 친영수레에 함께 탄 그녀는,

顔如舜華. 얼굴이 무궁화처럼 곱다오.

將翶將翔, 걸어갈 때의 모습은 새가 날아가는 듯하고,

佩玉瓊琚. 허리에 찬 붉은 색 패옥 한 쌍은 반짝반짝 눈이 부셔요.

彼美孟姜, 저 아름다운 강씨네 큰 딸처럼이나,

洵美且都. 참으로 얼굴도 예쁘고 행동까지도 얌전해요.

2장

有女同行,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녀는,

顔如舜英. 얼굴이 무궁화처럼 예뻐요.

將翶將翔, 걸어 갈 때의 모습은 새가 날아가는 듯 하고,

佩玉將將. 허리에 찬 패옥 한 쌍은 딩당딩당 소리가 나요.

彼美孟姜, 저 강씨네 아름다운 큰 딸처럼이나,

德音不忘. 品德이 좋다는 소문이 자자하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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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운 용모와 새가 날아가는 듯한 거동을 목도하고 이의 美麗한 表現性

에서 주체의 內心에 내재하여 있는 신부에 대한 審美情感을 감응시켜 유

쾌한 知覺整體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1장의 시작하는 4句를 보면:

有女同車, 친영수레에 함께 탄 그녀는,

顔如舜華.19) 얼굴이 무궁화처럼 곱다오.

將翶將翔, 걸어갈 때의 모습은 새가 날아가는 듯하고,

佩玉瓊琚.20) 허리에 찬 붉은 패옥 한 쌍(瓊/琚)은 반짝반짝 눈이 부셔요.

라고 묘사하여, 주체는 신부의 “舜華”를 닮은 듯한 용모와 새가 날아가는

듯한 경쾌한 步行 및 그녀의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佩玉”의 섬광등에서

선녀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표정성을 審美感知하자, 그녀를 향한 심미정감

이 더욱 깊게 작용하여 자기도 모르게 結尾 2구에 “彼美孟姜, 洵美且

都”21)라는 內心의 감동을 상응시켜 감미로운 知覺整體를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해의 깊이를 돕기 위해 “舜華”와 “佩玉”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하면,

19) 무궁화는 새벽에 꽃이 피었다가 오후에는 오므라들기 시작하고 해질 무렵에

는 꽃이 떨어진다. 보통 작은 나무는 하루에 20여 송이, 큰 나무는 50여 송이

의 꽃이 피므로, 꽃피는 기간이 100여 일임을 감안하면, 한 해에 2000∼5000

여 송이의 꽃이 피게 되고, 또한 매일 새로운 꽃이 연속적으로 피는 무궁화

특유의 개화습성을 지니고 있다. ……조경가치가 있어 무궁화를 가지고 수벽

(樹壁)을 쳐 울타리를 만들기도 한다. 식용․관상용․공업용․약용으로도 쓰

인다.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흰 꽃은 민간에서 그늘에 말려서 찹쌀과 함께

달여서 지사제(止瀉劑)로 쓰기도 한다. 열매는 조천자(朝天子)라 하여 한방에

서 이뇨․해혈․지혈․지사(止瀉)․위장염 등에 다른 약재와 함께 처방하여

약으로 쓰며, 차(茶)로도 만들어 먹는다. 특히 무궁화차에는 말산․타르타르

산․시트르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상쾌한 신맛이 있으며, 두통․해열에 효과

가 있다.(이상은 야후백과사전)

20) 王安石: 古之人於玉比德焉. 於瓊,琚言德之容; 於將將言德之音, 各以其類也.(裵

普賢編著 ≪詩經評註讀本≫(上)(대만: 三民書局, 民國77년, p316)

21) 朱熹 ≪詩集傳≫(대만: 中華書局, 1982년, 11판): “都, 閒雅也.”이후는 저자명

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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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舜華”의 특징은 美觀보다는 藥材와 관련되는

실용성이 강한 일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히 詩經時代에서는 이 꽃에 대

한 인식이 대단히 긍정적이었을 것으로 이해가 된다. 단순히 造景이나 관

상용을 위한 영역을 뛰어넘어서, 생활에서 필요한 藥材로의 효능을 발휘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바로 舜華가 지니고 있는 德이 아닐까 한다; 또

한 “佩玉” 역시 단순히 장식품의 영역을 넘어서 古人들은 ｢玉｣을 德에 비

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미주체는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의 표정에서는

“舜華”와 같은 ｢德性｣을; 佩玉을 차고 날아갈듯 거동하는 자세의 표정에

서는 결이 곱고 단단하여 깨지지도 부서지지도 않는 투명한 영구불변의

덕성을 感知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結尾의 二句(彼美孟姜,

洵美且都.)는 본 詩의 시작하는 4句에 대한 相應句로서 결국 신부의 아름

다움을 찬미하는 詩語 속에 신부에 대한 ｢品德｣이 “都”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且”字는 虛詞이지만 기실은 심미주체의 심미의식의 핵

심이 “都”에 실려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얼굴이 예뻐서

기분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녀의 행동거지가 얌전한 것은 더욱 기쁜

일이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바로 당시의 사회적 정감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가 부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당한 자유성이

아니라 온유한 순종성이다. 왜냐하면, 이미 시경시대는 父系氏族 사회의

출현으로 가족의 혈연관계가 남성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母

系女權의 지위는 이제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2장 역시 동일한 경계이다. 여기서는 “有女同車”를 “有女同

行”으로22) 환치하였을 뿐이나, 실제상에서 詩의 全文에 흐르는 심미의식

은 심미주체의 新婦觀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즉 제4구의

“佩玉將將”은 신부의 몸에 지닌 패옥이 거동할 때 마다 “將將”하고 울리

는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심미주체인 신랑은 바로 신부가 걸을

22) 范處義: 同車同行, 親迎之禮也.(裵普賢編著 ≪詩經評註讀本≫(上) p.316)즉 “有

女同車”와 “有女同行”은 모두 親迎시에 신랑신부가 함께 거동하는 것을 표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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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그녀가 찬 패옥에서 터져 나오는 맑고 투명한 음향을 聽覺하자,

그의 뇌리에는 신부의 고결한 도덕정신이 교감되면서(彼美孟姜, 德音不

忘.), 자신도 모르게 同形同構의 知覺整體 속에서 행복에 겨워하고 있다.

이는 곧 신랑의 신부에 대한 예교적 신부관을 詩的으로 肉化시킴으로써

당시 종법사회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結尾의 “德音不

忘.”의 표현은 바로 신랑의 신부에 대한 심미의식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며 이는 곧 신랑의 신부에 대한 심미가치이며 또한 당시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가치이기도 하다.

(3) 喜婚 속의 남성 審美

여기에 거론하는 작품인 <唐風․綢繆>23)는 신혼초야에 신랑이 신부에

게 느끼는 희열감을 표현하고 있다.

23) 1장

綢繆束薪, 칭칭 묶어놓은 뗄감나무 한 단,

三星在天. 황혼녘 동쪽 하늘에는 반짝이는 三星.

今夕何夕? 오늘 밤은 어떠한 밤인가?

見此良人. 이리도 선량한 신부를 만나게 되다니.

子兮子兮, 아-, 아-,

如此良人何? 이리도 좋은 우리 신부를 어떻게 사랑해야 좋을까?

2장

綢繆束芻, 칭칭 묶어 놓은 乾草짚단 하나,

三星在隅. 어느 덧 집 모퉁이에서 반짝이는 三星.

今夕何夕? 오늘 밤은 무슨 밤인가?

見此邂逅. 이리도 귀여운 사람을 만났음에랴.

子兮子兮, 아, 아!

如此邂逅何? 이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3장

綢繆束楚, 단단하게도 묶어 놓은 가시나무 한 단,

三星在戶. 어느 사이 방문까지 비춰오는 三星.

今夕何夕? 오늘 밤이 무슨 밤인가?

見此粲者. 이리도 고운 신부를 만나게 되다니.

子兮子兮, 아, 아!

如此粲者何? 이처럼 고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해야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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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주체인 신랑은 매장마다 新房안에 婚姻禮俗의 하나인 “束薪”(1장);

“束芻”(2장); “束楚”(3장)를 목도하고 그것이 주는 강열한 兩者결합의 표

현성, 즉 ｢이리저리 휘어 감아서 단단하게 동여 메어 둔 형상｣에 고무되

어 주체의 심미정감은 “天”에 떠있는 “三星”(1장)에게로; “집모퉁이隅”로

다가와 있는 “三星”(2장)에게로; “방문戶”까지 깊숙히 비춰든 “三星”(3장)

에게로 시선을 옮겨가면서 그의 대뇌에 영롱한 별빛의 표현성을 다시 더

부가하자, 그의 內心에는 결혼초야의 기쁨이 한결 더 깊게 고조되면서 어

떻게 하면 적절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을지 苦心하는 행복의 정서를

상응시켜 강열한 異質同構의 知覺整體를 창조해내고 있다.

신랑의 신부에 대한 심미의식의 발단이 “束薪” “束芻” “束楚”에 기인된

것으로 볼 때, 신랑의 內心으로 부터 상응시킨 신부에 대한 주체의 심미

의식은 初夜를 치르는 방법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고민은 행복에 겨워하는 신랑의 넋두리로서 그의 신부에 대한 넘치는

애정을 言外로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양상이다. 하여서 주체의 원색

적인 모습이 오히려 순수성으로 부각되어 젊은 신랑의 끓어오르는 열정적

희열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의 능동적인 정감의 표현 속에

사용된 객체에 대한 호칭 또한 신랑의 신부에 대한 심미의식의 방향성이

내포되어 있다. 즉, 그가 사용한 “良人”24)과 “邂逅”25) 및 “粲者”의 詩語

는 모두 신부의 용모의 아름다움이나 사랑스러운 표정을 찬미하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서, 예교적인 굴레를 벗어던진 남성의 여성에 대한 순수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한 이의 反面에 내장된 신랑

의 심미의식은 신부를 동반자가 아닌 부용물로서 심미인식을 하고 있다는

24) 滕志賢 ≪詩經讀本≫(대만: 三民書局, 중화민국 89년) 이후는 저자명만 사용

함: 良人, 指妻子.(≪毛傳≫≪詩經≫中的｢良人｣非專指丈夫, 如<秦風․黃鳥>

<秦風․小戎><大雅․桑柔>｢良人｣≪毛傳≫皆訓善人, 可以爲證. 三章之｢粲者｣,

卽首章之｢良人｣, 因知良人必爲新娘無疑.) 여기서 “良人”의 字意는 美好也

25) 孔穎達: “邂逅, 解說之貌.” 馬瑞辰 ≪毛詩傳箋通釋≫(대만: 藝文印書館) 이후는

저자명만 표기함: “≪釋文≫: ‘邂, 本亦作解, 逅, 本又作覯. 說, 音悅.’ ≪廣雅≫:

‘解, 悅也.’ ≪學記≫: ‘相悅以解.’ 傳蓋以解有悅義, 經作‘解覯’, 故釋爲解說之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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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매장 結尾의 二句에서 토해내는 신랑의 言辭 속

(“子兮子兮, 如此良人何; 子兮子兮, 如此邂逅何; 子兮子兮, 如此粲者何”)에

사용한 감탄사인 “子兮子兮”26)와 “如此～何”라는 어투가 마치 대상인 신

부(良人; 邂逅; 粲者)를 아주 소중한 玩物로써 다루는 듯한 심미태도를 보

여주고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서 신랑의 신부에 대한 심미희열 속에는

여전히 男權社會의 여성에 대한 독점의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3인칭 話者의 여성을 향한 審美意識

위에서도 밝혔지만, 3인칭 話者란 바로 話題지향으로서 ｢그｣혹은 ｢그

녀｣혹은 ｢그것｣을 향한 지향이다. 여기서는 바로 ｢그녀｣를 향한 지향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대상 작품은 3首이며 話題 역시 서로 그 양상을 달

리하고 있다. 하나는 ｢賀婚｣과; 다른 하나는 ｢私奔｣과; 또 다른 하나는 ｢離

婚｣과 관련된다. 그럼 아래에서 각론을 통해 詩的話者가 지향하는 심미의

식의 동정을 살펴보자.

(1) 賀婚 속의 3인칭 화자 審美

여기서 거론하는 <周南․桃夭>27)는 시적화자가 桃花樹의 짙푸른 무성

26) 屈萬里: “子, 咨之假借, 歎詞.”

27) 1장

桃之夭夭, 갓 자란 桃花樹 나ant잎사귀 무성하게 짙푸르게 우거지더니,

灼灼其華. 연분홍 꽃잎들 눈이 부시도록 고아라.

之子于歸, 그 처녀 시집가게 되면,

宜其室家. 틀림없이 가정을 和順토록 하리라.

2장

桃之夭夭, 갓 자란 桃花樹 나뭇잎사귀 무성하게 짙푸르게 우거지더니,

有蕡其實. 가지마다 열리네요 탐스러운 복숭아가.

之子于歸, 그 처녀 시집가게 된다면,

宜其家室. 틀림없이 가정을 和穆토록 하리라.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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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분홍빛의 눈부심(桃之夭夭, 灼灼其華.)이 드러내는 산뜻하고 화사한

표현성에서 주체의 內心에 눈여겨 두었던 어느 처녀에 대한 신부감으로서

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자, 자신도 모르게 “之子于歸, 宜其室家.”라

는 심미적 반응을 상응시키면서 異質同構의 知覺整體를 창조해내고 있다.

여기서 “宜”라는 詩語는 動詞로서 “之子”28)의 婦德함이 媤宅을 和順하게

하리라는 축복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어지는 2장과 3장 역시 桃花

樹의 감성형식이 묘사되고 있다. 즉 2장에서는 桃花樹의 짙푸른 무성함

(桃之夭夭)과 가지마다 열린 복숭아의 탐스러운 모습(有蕡其實)을; 3장에

서는 桃花樹의 무성함(桃之夭夭)과 가지마다 빈틈없이 우거진 잎새들의

윤택함(其葉蓁蓁)을 표현하여 이들이 풍겨내는 표현성, 즉 前者에서는 子

息宮의 표현성을 後者에서는 번성하는 집안의 표현성을 感知하여, “之子于

歸, 宜其家室; 之子于歸, 宜其家人”이라는 축복하는 의미를 상응시켜 여전

히 異質同構의 知覺整體를 다양하게 탄생시키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매

장마다 結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宜”字의 字意29)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字意 속엔 주체의 新婦에 대한 심미관점이 들어 있는 것으로서,

당시 여성도덕이 宗法과 혈연윤리에 근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

가 된다. 왜냐하면 당시 社會의 부녀자들의 역할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란, 오로지 夫家가 유일무이한 장소이며 또한 夫家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역할이다. 주체가 桃花樹의 감성형식을 통해서 발견해낸

심미세계는 바로 “之子”의 이러한 도덕윤리, 즉 夫家를 화목하게 하고; 대

를 이을 자식을 나아주고; 집안이 번창 하도록 하는 婦德30)을 고루 갖추

桃之夭夭, 갓 자란 桃花樹 나뭇잎새들 무성하게 짓푸르게 우거지더니,

其葉蓁蓁. 가지마다 잎새가 빈틈없이 들어섰네.

之子于歸, 그 처녀 시집가게 되면,

宜其家人. 틀림없이 온 가족을 和順토록 하리라.

28) 金啓華 ≪詩經全譯≫(중국: 江蘇古籍出版社, 1999년 2월 제8차 인쇄), 이후는

저자명만 표기함: “朱熹: 之子, 是子也. 此指嫁者而言也.”

29) 朱熹 : “宜者, 和順之意.”

30) 종법윤리이론의 해석에 의거하면, 여자는 出嫁이후에는 外族의 구성원이 되

며; 같은 논리로 外族의 여자가 本族의 안으로 시집을 온다 해도 여전히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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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복덩이(之子)임에 그녀의 결혼에 대하여 축복의 언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주체의 심미의식 속에 내재한 사상은 바로 男權社會

에서 여자에게 요구하는 儒家的 결혼관으로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한한 인내와 몰인격을 요구하는 윤리적 심미의식의 부산물로 이해된다.

(2) 私奔 속의 3인칭 화자 審美

당시인의 여성의 품행에 대한 심미의식은 婚儀에 순종하거나 부모님에

게 순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만약 여기에 배리될 경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鄘風․蝃蝀>31)은 詩속의 여성주체가 혼인의

“傳宗接代, 延續香火的工具”에 지나지 않는다. 고로 남자에게 附庸되어서 그

의 가족 안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됨으로(이상은 蘇桂寧 著 ≪宗

法倫理精神與中國詩學≫上海, 三聯書店, 2002년. pp.102-103), 소위 어려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결혼을 하여서는 남편에게 의존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의존하는 ｢三從之義｣의 운명에게 처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七去

之惡｣에 저촉하지 않는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종법윤리에 복종하는 시대적 美

로서의 ｢善｣의 德目을 고수하는 婦德의 명예를 지닌 자로 칭송을 받게 됨. ≪

十三經注疏․儀禮․喪服≫: “無專用之道, 故未嫁從父, 旣嫁從夫, 夫死從子”의

기재와 “出妻之子爲母”라는 주석에 “七出者: 無子一也, 淫佚二也, 不事舅姑三

也, 口舌四也, 盜竊五也, 妬忌六也, 惡疾七也”라는 기재가 보인다. 漢代의 자료

에는 바로 劉向이 撰한 ≪列女傳․魯之母師傳≫(대만: 廣文書局, 民國61년)의

기재에 ｢三從之義｣와 관련한 “婦人有三從之義, 而無專制之行, 少系于父母, 長

系于夫, 老系于子.”라는 훈계가 보이며, 元代의 孔廣森이 撰한 ≪大戴禮記補

注․本命≫(대만: 商務印書館, 民國54년 초판)에는 ｢七去之惡｣과 관련한 “婦

有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去, 妬去, 有惡疾去, 多言去, 盜竊去.”라는 내용

이 보인다.

31) 1장

蝃蝀在東, 저녘 무렵 무지개가 동쪽 하늘가에 떠올랐네,

莫之敢指. 아무도 감히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못하네.

女子有行, 그 여자 바람이 나서 남몰래 결혼 하겠다고,

遠父母兄弟. 부모형제를 멀리 떠나갔네.

2장

朝隮于西, 아침녘 오색무지개 서쪽 하늘가에 걸리더니.

崇朝其雨. 아침녘 내내 비가 내리네.

女子有行, 여자가 정분이 나서 시집을 가겠다고,

遠兄弟父母. 그녀의 부모형제를 멀리 떠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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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쟁취하고자 오히려 禮法은 안중에 두지도 않는 개방적인 심미의식

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시적화자가 여성주체의 이러한 심미행위를 부정적

으로 바라보는 심미심리를 함축내지는 직접 표현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正

面과 反面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每章에서 詩的話者는 여성주체의 私奔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즉 1장에서는 여성주체의 私奔을 卑下하는 심리와 2장에서는 미워

하는 심리를, 3장에서는 질책하는 심리를 드러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는 시적화자가 저녘 무렵 동녘에 떠오른 “蝃

蝀”의 오색영롱한 줄무늬와 그 둘레를 으슴푸레하게 감싸고 있는 구름무

늬의 색채가 서로 한데 어우러져서 이들의 경계선을 구분할 수 없도록 하

는 무지개의 감성형식을 목도하자 이들 兩物의 몽롱한 어울림과 잠시 후

면 곧 사라져 없어지는 순간성을 感知하면서 그의 뇌리에는 당시 俗說32)

로 회자되고 있는 무지개의 음양교접설로 인해 사람들이 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심리(莫之敢指)와 男女私奔의 犯禮性 및 犯

禮的이기 때문에 暫時性을 띄울 수밖에 없는 어느 여자의 사건이 연상되

자 곧 이를 눈앞의 “蝃蝀”의 표현성에 상응시켜 異質同構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고로 시적화자는 結尾 2구에서 뇌리 속의 여자의 용감한

私奔행각(女子有行, 遠父母兄弟)을 그대로 옮겨서 詩의 이면에 “女子”의

예교를 뛰어넘어 不貞한 행위를 자행하는 방자함과 무모한 용감성을 두루

함축시키고 있는 듯하다.

2장으로 오면, 형식상에서는 단지 앞장의 저녁녘의 무지개가 아침녘의

무지개로 바뀌었고, 무지개가 뜨면 비가 내리는 물리적 현상을 묘사하여

3장

乃如之人也, 이렇게도 고약한 여자라니,

懷昏姻也. 예교를 파괴하면서 오로지 시집 갈 궁리만 하다니.

大無信也, 정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로고,

不知命也. 부모의 명령조차도 듣지 않는다니.

32) 毛亨: “夫婦過禮則虹氣盛, 君子見戒而懼, 諱之莫之敢指.”

滕志賢: “蝃蝀: 彩虹. 古人迷信, 以爲陰陽不和, 婚姻錯亂, 淫風流行則此氣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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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무지개의 출현시각과 장소가 1장에서는 저녁녘

에 “在東”있었는데, 2장에서는 아침녘에는 “于西”로 이동한 이후, 아침녘

내내 비가 내리는 광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화자는 이들 무지개의 시간적

공간적 이동성으로 인한 暫時性과 그칠 줄 모르고 아침 종일을 내리는 비

의 연속적 降雨로 인한 쾌락성을 띈 표현성에서, 다시 화자의 뇌리 속에

서는 1장에서 보다도 강열한 “여자”의 私奔행각의 적극성과 자유성을 感

知하여, “女子”의 품행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상승되면서 다시 한 번 ｢무

지개｣의 찰나적 아름다움과 ｢비｣의 찰나적 시원함의 표현성에 상응하는

“여자”의 私奔의 격정을 이에 상응시켜 또 하나의 知覺整體를 창조해내고

있다. 고로 2장의 結尾에서 다시 한 번 1장의 結尾와 동일한 경계의 발언

(女子有行, 遠兄弟父母.)을 되풀이함으로써, 화자의 “女子”의 私奔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를 가일층 심화시킨 단계로 끌어드리고 있다.

3장으로 와서는 시적화자는 “蝃蝀”의 知覺圖式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

미판단을 가하고 있다. 즉 첫째는 犯禮的 私奔에 대한 직언(懷昏姻也)33);

둘째는 혼례법을 무시하고 정절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직언(大無信也)34);

셋째는 부모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에 대한 직언(不知命也)이다. 이 3개

사항은 바로 본 詩篇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당시의 도덕적 심미의식을 반

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적화자는 아마도 당시의 젊은이들이 婚禮

法을 준수하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표현하는데 치중하는 事例가 적지 않

자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위해, 시의 형식을 빌려서 결혼에 대한 예교적

심미관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실제로 이 시대의 詩의 존재가치

란 사람의 마음을 敎化시키는데 있었으며, 고로 이는 중국문학 속에 잠재

된 정치적 도덕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35) 과연 시적화자는 당시 젊은이

33) 程俊英: “懷, ‘壞’的借字, 敗壞ͺ破壞. 王先謙≪詩三家義集疏≫引蘇輿云: “懷蓋

‘壞’之借字. 懷ͺ壞並從褱聲, 故字得相通. ≪左≫襄1年≪傳≫: ‘王室之不壞.’ ≪釋

文≫: ‘壞本作懷’.”一釋思, 亦通.”

34) 裴普賢 ≪詩經評註讀本≫(대만: 三民書局, 중화민국72년) 이후는 저자명만 사

용함: “大: 讀爲太.” 程俊英: “信: 指貞潔.” 남녀간의 情欲에 치우쳐 자신의 정

숙함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시적화자의 불만을 토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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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情․理｣가 충돌할 경우 과감하게 개인의 심미정감을 선택한다는 그

들의 과감성에 대하여, ｢禮敎｣라는 ｢理性的 道德｣장치가 그 효과를 제대

로 발휘하지 못한다는데 대한 한계성을 개탄하여 不貞한 행위로써 방종하

는 자들을 교화시키고자 본 詩를 창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離婚 속의 3인칭 화자 審美

그렇다면, 당시인의 시각이 ｢棄婦｣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王風․中谷

有蓷>36)를 보면, 棄婦에 대하여서는 동정심을 드러내고 있다. 즉 시적화

자는 산계곡 주변에서 생장하는 “익모초(蓷)”가 계곡의 흐르는 물에 젖었

다가 마르는 혹은 말랐다가 다시 물에 젖어드는 감성형식을 목도하면서,

35) 朱熹는 공자의 “思無邪”에 대한 견해에서 “凡詩之言, 善者可以感發人之善心,

惡者可以懲創人之逸志, 其用歸于使人得其情性之正而已.”(朱熹 ≪四書章句集

注․論語集注․爲政≫(대만: 學海出版社, 民國68년 4판)라고 밝히고 있음.

36) 1장

中谷有蓷, 山溪谷에 자라는 익모초,

暵其干矣. 물에 젖는가하면 곧 다시 마르네요.

有女仳離, 버림받은 어느 여인이,

嘅其嘆矣. 신음소리 내면서 탄식을 하네요.

嘅其嘆矣, 신음하는 목소리로 탄식을 한다구요,

遇人之艱難矣. 그에게 시집가서 고생하고 있음을요.

2장

中谷有蓷, 산계곡에 자라는 익모초,

暵其脩矣. 물에 젖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네요.

有女仳離, 버림받은 어느 여인이,

條其嘯矣. 길고 긴 한숨을 내뿜네요.

條其嘯矣, 길고 긴 한숨을 내뿜는다구요,

遇人之不淑矣. 흉한에게 시집가게 된 운명을요.

3장

中谷有蓷, 산곡에 자라는 익모초,

暵其濕矣. 물에 젖었다가 마르더니 다시 또 물에 잠기는군요.

有女仳離, 버림받은 어느 여인이,

啜其泣矣. 서럽도록 흐느끼고 있어요.

啜其泣矣, 서럽도록 흐느끼고 있다구요,

何嗟及矣.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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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모초”가 ｢水性｣을 기피하고 乾性을 좋아한다는 그것의 物性37)을 感知

하자, 그의 뇌리에는 버림받은 어느 여인의 처지가 聯想되면서 남편의 횡

포에 시달리는 여인의 처지를 이에 상응시켜 同形同構의 知覺整體를 만들

어내고 있다. 즉 그의 知覺整體 속의 여인은 “익모초”가 水性을 기피하는

物性을 지닌 고로, 흐르는 계곡물의 유동성에 의해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

는 것처럼 棄婦의 운명 역시 악덕한 남편에 의해 逆境속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묘사하여(遇人之艱難矣; 遇人之不淑矣; 何嗟及矣.), 兩者가 모두 물

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본성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는 운명적 경계에 대

하여, 話者의 무한한 동정심을 드러냄으로써, 종법사회에서 외면당하는 女

權의 實態에 대한 제3자의 비판의식을 話者의 저변에 함축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3. 여성화자의 남성을 향한 審美意識

宗法이란, 周나라의 가족제도 중의 하나로서 이는 일종의 계승제도의

성격을 띄운다. 이러한 제도는 봉건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周나

라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의 繼承制를 정치상에 확대하여, 天下 전체를 家

庭化하고 있다. 설령 봉건제도가 宗法에 의지하여 유지되는 것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周王朝의 귀족은 嫡長子를 바로 계승자로 하며, 이는 위로는 周

王에서부터 아래로는 大夫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원칙하에 놓여있다. 고로

이 위치의 존엄성이란 기타 一般人의 嫡子를 능가하여, 그는 君位의 계승

자일 뿐 아니라, 또한 宗廟의 주인이기도 하다. 고로 자연히 ｢大宗｣과 ｢小

宗｣이 엄격하게 구별되면서 철저한 계급사회를 조성하게 된다. 같은 원리

로 이 종법제도는 남녀의 不平等의 현상도 조성하여서 여자는 母家에서는

37) 金啓華: 王先謙: “≪詩總聞≫云: 益母草在野甚多, 最能任酷烈. 日愈烈, 色愈鮮.

則性不宜水可知. 愚案: 蓷本惡濕. 今生曲中, 水頻浸之. 首章, 雖濡旋乾. 次章,

且濡且乾. 三章, 雖乾終濕. 則傷于水而將萎死矣. 次第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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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法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어떠한 계승권도 없다. 따라서 母家는 단

지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며 夫家야말로 비로소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

이다.38)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夫家에서도 역시 外族의 일원으로서

남편의 姓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 의해 貴賤과 苦樂이 결정이 되

는 것이다. 고로 이 당시의 여성들은 남편의 총애에 의거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이는 곧 夫家로부터 유폐

되거나 배척을 받게 된다. 요컨대, 여성들은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男權社會로부터 희생과 순종을

강요당하고 있는 그들이기에 만약 여성이 이러한 사회를 향해 審美自覺이

일어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이거나 아니면 반항적인 요소를 내포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아래에서 거

론하고자 하는 7개 항목에서 그들의 심미의식의 출처와 방향성을 탐색하

여 보자.

(1) 求婚 속의 여성 審美

여기에 속하는 작품은 <召南․摽有梅>와 <邶風․匏有苦葉>이다. 이

두 詩篇은 모두 여성화자의 남성을 향한 간절한 求婚의 심미의식을 표현

하고 있다. 먼저 <召南․摽有梅>39)를 보면, 심미주체인 여성화자는 梅實

38) 傅樂成 著 ≪中國通史≫(대만: 大中國圖書公司, 중화민국 69년 4판)上卷, pp

36～37.

39) 1장

摽有梅, 梅實이 떨어지고 있네,

其實七兮. 아직은 그 열매 십분지 칠할은 남아있네.

求我庶士, 나를 쫓아다니는 총각들이여,

迨其吉兮. 適期를 놓치지 마시라.

2장

摽有梅, 梅實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

其實三兮. 벌써 십분지 삼만 남아 있네.

求我庶士, 나를 쫓아다니는 총각들이여,

迨其今兮. 바로 오늘은 혼담을 꺼내기에 좋은 날인 것을.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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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落果과정 즉 “其實七兮”(1장)에서 “其實三兮”(2장)로 나중에는 떨어진

梅實을 광주리로 주어 담는 정경(“頃筐墍之”)(3장)까지를 모두 지켜보면

서, 이로부터 梅實로 풍성했던 梅樹의 싱그러웠던 표정이 梅實의 落果로

인해 초췌하게 퇴색해가는 표현성을 感知하자, 문득 그의 腦裏에는 본인

의 청춘시기도 梅樹처럼 저렇게 사라져간다는 위기의식이 이에 상응되면

서 강열한 異質同構의 지각정체를 창조해내고 있다. 하여서 주체는 매장

結尾 二句에서 결혼에 대한 심미욕구를 다음 章으로 내려갈수록 그 深度

를 더하여 直言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체의 다급해진 숨결까지 肉化시켜 주

고 있다. 즉 세상의 “묻총각들庶士”40)를 향하여 “적기를 놓치지 마시라迨

其吉兮”에서 “바로 오늘은 혼담을 꺼내기에 좋은 날인 것을迨其今兮”로,

다시 또 “한마디만 해오면 결혼할 터인데迨其謂之”로 외쳐대는 주체의 목

소리는 求婚에의 심미욕구가 얼마나 절실하게 달아오르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허용되지 않았던 봉건사회에서는

여성의 삶의 형식이란, 바로 ｢三從之義｣41)라는 路線을 이탈해서는 살아나

갈 수 없는 것이기에, 지금 詩 속의 여성주체는 婚期를 失期하지 않으려

고 公開求婚의 과감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詩

속의 화자는 아마도 스무 살을 넘긴 처녀일 것이다. 그러기에 媒子를 통

한 구혼이 아닌 본인이 직접 求婚의 대열에 나선 것이 아닌가. ≪周禮․

媒氏≫를 보면 그 의문이 풀린다. 당시의 婚俗에서 보면 남자의 나이 30

이 넘고, 여자의 나이는 20을 넘기면, 중매자가 소개하는 일반 관습을 벗

摽有梅, 梅實이 잇달아서 떨어지고 있네,

頃筐墍之. 삼태기로 매실을 주어 담네요.

求我庶士, 나를 쫓아다니는 총각들이여,

迨其謂之. 한 마디만 해오면 결혼할 터인데.

40) 程俊英: “庶, 衆. 士, 未結婚的男子. ≪荀子․非相篇≫: ‘處女莫不願得以爲士.’楊

注: ‘士者, 未娶妻之稱.’”

蔣南華외 2인 注譯 ≪荀子全譯․非相≫(중국: 貴州人民出版社, 1995년): “‘處

女莫不願得以爲士: 士, 這里指未婚夫”

41) 주석3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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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서, 만물의 음양이 약동하는 中春에는 남녀간의 자유로운 내왕을 허

용하여, 合歡을 기하도록 한다는 기록이 보인다.42) 그렇다면, 본 詩의 심

미주체는 바로 혼인의 적기를 놓친 여성이 아닐까? 그러기에 본인이 직접

求婚의 대열에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닌가. 고로 시적화자는 梅實의 落果過

程에서 婚期를 놓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놓쳐버린 혼인시기에

대한 심미의식을 혹은 자신을 향한 견책으로 혹은 타인을 향한 경고성의

一針(迨其吉兮)으로 표현하여, 결혼에 대한 위기성(迨其今兮)과 소망성(迨

其謂之)을 공존시킨 복잡한 심미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

된다.

위의 시는 이렇게 “梅實”이라는 一物의 落果과정에 대한 심미관조를 통

해, 혼기를 놓친 처녀의 심미상태를 드러낸 것이지만, 다음 詩인 <邶風․

匏有苦葉>43)은 濟水강변에서 未婚夫를 기다리는 여성의 심미의식을 표현

42) “令男三十而娶, 女二十而嫁. 凡娶判妻人子者, 皆書之. 中春之月, 令會男女. 于

是時也, 奔者不禁. 若無故而不用令者, 罰之. 司男女之無夫家者而會之.”

43) 1장

匏有苦葉, 박이 열리니 박 잎이 시드는구나,

濟有深涉. 濟水에 물이 불어나니 나룻터 水深도 깊어졌네.

深則厲, 물이 깊은 곳에선 腰舟를 차고 건너오시고,

淺則揭. 물이 얕은 곳에서는 腰舟를 등에 메고 오시어요.

2장

有瀰濟盈, 넘실넘실 濟水의 강물이 불어나니,

有鷕雉鳴. 야오야오 강변의 암꿩이 울어대네.

濟盈不濡軌, 강물이 불어났다 하지만 車輪의 반도 적시지 않는 것을,

雉鳴求其牡. 암꿩은 줄곧 수컷을 찾아 울고 있네요.

3장

雝雝鳴雁, 끼룩끼룩 기러기 떼 떼를 지어 노래하고,

旭日始旦. 막 떠오른 태양은 눈이 부시도록 비추네.

士如歸妻, 그대가 이 몸을 거둘 마음 있다면,

迨氷未泮. 강물이 풀리기 전에 데려가셔요.

4장

招招舟子, 사공이 손님을 배에 타라 손짓하자,

人涉卬否. 손님들은 다 건너가고 나만 나룻터에 남아있어요.

人涉卬否, 손님들만 모두 건너가고 나만 홀로 나룻터에 남아있다고요,

卬須我友. 나는 나의 그이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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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이 역시 男方을 향한 애절한 求婚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

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장마다 주체의 심미주의를 이끌어내는

제1의 심미대상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每章이 독립성을 지니면서도 동

시에 전체 시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有機性을 보여 주고 있다. 말하자면,

매 장마다 景物을 달리하여 서로 연속적이 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기실

은 濟水강변의 가을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한 폭의 그림으로 이해가 된다.

1장부터 보면, 여기는 濟水강기슭에 보이는 호로박 넝쿨과 水心이 깊어진

나룻터를 배경으로 하여서, 가을이 깊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匏有苦葉,

濟有深涉.”). 심미주체는 지금 혼인의 계절44)인 가을 녘 濟水의 나룻터에

서 초조하게 未婚夫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는 이때 이미 잎은 말

라서 둥근 알몸만 덩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호로박匏”의 경관과 濟水의

나루터에 水深이 깊어진 상황을 목도하고 이들 兩物이 드러내는 표현성,

즉 “호로박”의 실팍함과 “濟水”의 검푸른 빛이 미혼부를 기다리는 그녀의

뇌리에 2가지의 상반되는 知覺整體로서 탄생되고 있다. 즉 하나는 두 사

람을 상봉하게 하는 두둥실 경쾌한 ｢腰舟｣로서;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의

상봉을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애물로서 서로 상반되는 異質同構의 지각완

형을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는 반드시 객체를 만나야만 하

는 상황이기에 그녀가 획득한 이들 兩物의 知覺圖式에서 결국은 제3,4구

에 이르면 “濟水”의 표현성에서 두려움을 지녔던 정서를 떨쳐내고 “물이

깊은 곳에선 腰舟를 차고 건너오시고, 물이 얕은 곳에서는 腰舟를 등에

메고 오시어요.深則厲, 淺則揭”라는 호방한 한 마디를 표명하여 두려움으

로부터 안도하고자하는 心境을 보여 주고 있다.

44) 고대인의 婚姻時期는 季秋(陰九月)에서 孟春(陰一月)까지이다; 남자나이 30세

와 여자나이 20세인 경우에는 仲春(陰二月)에도 결혼을 할 수 있다. 이 두 시

기를 제외한 다른 달(月)은 결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녀자의 手功이나

남자들의 농사일을 중단할 수 있는 겨울만이 틈을 낼 수 있는 한가한 시기이

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바로 이 시기에 혼인대사를 치르었다고 함.“霜降而婦功

成, 嫁娶者行焉; 氷冸而農業起, 昏(婚)禮殺(止)于此.”(이민우역 ≪孔子家語․本

命解≫(한국: 을유문화사, 1974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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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도 여전히 주체는 濟水의 나룻터에 서서 미혼부를 기다리고 있

다. 이번에는 濟水의 강기슭에서 울고 있는 암꿩의 목소리(有鷕雉鳴)를 청

각하면서,그 울음소리의 애절한 표현성으로 인해, 그녀의 뇌리에는 다시

또 객체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정감이 이에 상응되어 또 하나의 知覺整

體를 탄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배포

를 크게 하여 암꿩을 향해, “강물이 불어났다 하지만 車輪의 반도 적시지

않는 것을, 암꿩은 줄곧 수컷을 찾아 울고 있네요.濟盈不濡軌, 雉鳴求其牡”

라고 중얼거림으로서, 암꿩의 초조함을 불식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암꿩

雉”은 저렇게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겁부터 집어먹고 있지만,

주체가 보기엔 저 정도의 水深이라면 아직은 충분하게 親迎의 수레가 건

너올 수 있다는 판단을 보임으로서 그녀의 求婚에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

고자 하는 내심을 言外에 함축시키고 있다.

3장에 오면, 주체의 求婚심리는 2장에서의 느긋하고자 애쓰던 심미태도

에서 돌변하여 적극적인 態勢를 보이고 있다. 즉 그녀는 공중 높이 끼룩

끼룩 소리치며 떼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 떼들雁”과 막 떠오른 태양의 눈

부심(雝雝鳴雁, 旭日始旦)을 목도하자, 越冬을 위하여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들의 힘찬 대오와 새로운 출발을 밝혀주는 아침 해의 신선함에

서 귀향과 출발의 표현성을 感知하면서, 그녀의 내심에 일어나는 求婚에

의 歸巢심리와 행복한 새 출발에의 정서가 이에 상응되어 異質同構의

“雁”圖式을 창조해내고 있다. 고로 이어지는 結尾句에서 “객체가 진정 이

몸을 데려갈 의향이 있다면 부디 저 濟水의 강물이 풀리기 전에 속히 결

행해 달라士如歸妻, 迨氷未泮.”라는 직언을 토해내어 “雁”의 圖式을 구체

화 시켜주고 있다.

4장에 오면, 賦의 수법으로 객체를 기다리는 현장을 서술하여 주체의

求婚에 대한 꺾이지 않은 심미의욕을 보이고 있다. 즉 배를 타라는 사공

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그이를 기다려야 하거든요卬須我友”라

는 독백으로써 주체의 求婚에의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그녀의 구혼욕구의

정도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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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 걸쳐서 일관되는 주체의 이러한 客體志向의 심미의식은 前者의

<召南․摽有梅>에서 “庶士”를 향해 외쳐대던 求婚의 상황과는 동일하지

않다. 즉 前者에서는 객체가 未知의 인물이지만, 여기서는 이미 애정을 교

감하고 있는 연인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체는 男方측의 구혼

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결혼의 주체측이 女方측이 아

닌 男方측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서 아무리 쌍방에서

애정의 交感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청혼의 주체는 결국 男方이기 때문에

여성주체들은 본질적으로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어서, 그

들의 求婚의 태도는 청유가 아니면 호소적일 수밖에 없는 悲哀性을 띄우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悔婚 속의 여성 審美

詩經시대는 봉건사회초기에 처한 시대로서, 많은 여자들이 혼인에 대하

여 자주적인 권리가 없었다. 그들은 반드시 부모의 명령과 중매의 규정에

따라서, 자기는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했다. 이렇게

封建 제도 하에서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혼인을 치르는 경우에, 만약 이

를 도맡아서 처리하는 자가 도중에 마음이 변화하여서 돌아서면, 설령 當

事者가 동의를 한다 해도 역시 婚約은 解除되고 만다. 도맡아서 처리하는

자는 부모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자녀들이 되는 셈이다.

<鄭風․豐>45)중의 여성주체는 바로 이러한 비통한 운명에 부딪치고

45) 1장

子之豐兮, 그대 의젓한 모습으로,

俟我乎巷兮. 나를 親迎하기위해 문밖에서 기다리셨죠.

悔予不送兮! 후회해요 제가 그때 따라나서지 못했던 것을!

2장

子之昌兮, 건장한 체구의 그대,

俟我乎堂兮. 親迎을 위해 문간방에서 나를 기다리셨죠.

悔予不將兮! 정말 후회해요 그때 따라나서지 못했던 것을!

3장

衣錦褧衣, 안에는 수놓은 비단 예복 받쳐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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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장과 2장에서는 심미주체가 자신의 뇌리에 表象으로 남아있던 객

체(子)의 親迎 왔을 당시의 문밖(巷)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던 듬직하고

의젓하던 모습(豊)(1장)과 문간방(堂)에서 신부를 기다리던 건장한 체구의

모습(2장)등을 연이어 떠올리면서, 문득 그 당시에 그를 향해서 自我표현

을 하지 못했던 情恨을 이에 “후회해요 내가 그때 따라나서지 못했던 것

을悔予不送兮; 정말 후회해요 그때 따라나서지 못했던 것을悔予不將兮”라

는 회한의 정서로써 상응시켜 “子”에 대한 異質同構의 知覺整體를 창조해

내면서, 혼인을 破局으로 초래했던 부모에 대한 원망의 정서도 言外에 함

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3장과 4장으로 와서는 더 이상 과거의 失期에 연연해하지 않고

“子”에 대한 지각정체를 다시 살피고 인식하여 회한의 정서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준비와 각오를 보여주는 강렬한 심미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3,4

장의 起句인 2구는 詩語의 안배만 바꾸었을 뿐 前後者의 詩句가 모두 주

체가 결혼예복을 차려입고 객체의 親迎을 기다리는 정경으로서, 이는 主

體의 內心을 肉化한 形態(안에는 수놓은 비단예복 받쳐 입고, 겉에는 흰색

縐紗 덧옷을 걸치고 있어요; 겉에는 얇은 흰색 명주 덧옷 걸치고, 안에는

수놓은 비단예복 받쳐 입고 있어요衣錦褧衣, 裳錦褧裳; 裳錦褧裳, 衣錦褧

衣.)46)이며, 前後者의 結尾 2구(그대여 그대여, 친영하러 오신다면 (이번

엔)그대와 함께 길을 서둘러 나서겠어요; 그대여 그대여, 한번만 더 친영

裳錦褧裳. 겉에는 흰색 縐紗 덧옷을 걸치고 있어요.

叔兮伯兮, 그대여 그대여,

駕予與行! 親迎하러오신다면 (이번엔)그대와 함께 길을 서둘러 나서겠어요.

4장

裳錦褧裳, 겉에는 얇은 흰색 명주 덧옷 걸치고,

衣錦褧衣. 안에는 수놓은 비단예복 받쳐 입고 있어요,

叔兮伯兮, 그대여 그대여,

駕予與歸! 한번 만 더 친영수레로 맞이하러 오신다면 그대의 집으로 따

라 나 설 께요.

46) 程俊英: “衣, 穿. 錦, 古代女子出嫁時, 內穿錦緞(비단)製的衣裳. 褧衣, 用絹或麻

紗製的單罩衫, 以避塵土. 婦女穿的衣和裳是連起來的, 詩爲了押韻, 把它分開爲衣

和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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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로 맞이하러 오신다면 그대의 집으로 따라 나 설 께요叔兮伯兮, 駕予

與行; 叔兮伯兮, 駕予與歸.)47)는 주체의 내심을 그대로 여과 없이 直言으

로 호소한 형식이다. 하여서 이 兩章의 구조는 모두 1,2장의 “子”의 表象

을 통해 재생시킨 비통한 悔恨의 審美情緖를 다시 객체와의 “二姓之合”을

幻想하는 심미정서로 전환시킴으로써 주체의 심미의식을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주체가 이처럼 이미 失期한 혼인에 대하여

이렇게 심미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다름 아닌 그녀에게 表

象으로 刻印된 그 남자의 風度에 대한 “의젓한 모습豊”과 “건장한 체구

昌”를 잊지 못하는 심미감정이 그녀의 결혼 대상자에 대한 審美理想과 부

합이 되기 때문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현재는 도저히 이를 현실화시킬

수 없음에 그 소망이 더욱 절실해지자 자신도 모르게 “子”와의 成婚式을

환상 속에서 나마 그려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녀의 悔婚 속에 나타

난 심미의식은 일면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내포되어 있지만, 다른 일면은

그녀의 원망을 더 이상 노여움으로까지는 확대시키지 않고, 오히려 원망

의 정서를 새로운 단계의 시작인 희망의 기대로 전환시켜서 소위｢怨而不

怒｣하는 유가의 中和的 심미정신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3) 拒婚 속의 여성 審美

이와 같이 부모님과 媒子의 一言으로 인해, 여자의 일생이 간단하게 처

리되는 불행을 뒤늦게나마 후회하며 이를 만회하여 보고자 親迎을 기대하

며 신부의 大禮服을 착용하고 심미환상에 사로잡히고 있는 애틋한 여성주

체가 있는가 하면, 여기 拒婚속에 거론된 <召南․行露>48)의 詩는 오히려

47) 屈萬里: “郝敬曰: 叔伯, 不定其人之辭.”按: 此蓋不欲顯指其人, 故含混言之也. 滕

志賢: “叔伯, 女子稱其所愛, 卽上文之｢子｣.”

48) 1장

厭浥行露, 도로 연변이 온통 이슬로 축축하게 젖어있네,

豈不夙夜? 어찌 이른 아침과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아니 되겠는가,

謂行多露! 다만 이슬이 너무 많아서 두려울 뿐인 것이죠.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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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기만적인 청혼을 과감하게 거부하여 여성의 인격을 분명하게 세우

고자 하는 강렬한 자아표현을 앞세우는 여성도 있다.

詩經시대는 이미 一夫多妻制가 합법적인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國

君에게는 后妃가 무리를 지어 있고, 諸侯에겐 많은 媵妾이 있으며, 일반

백성 중에도 重婚再娶의 현상이 파다하였다49). 고로 당시의 여자들은 결

혼이라는 형식으로부터 온전한 자기인생을 보호 받을 수 없었다.

<行露>중의 남자는 명백하게 기혼자이면서도 오히려 기만의 수법으로

미혼의 여자를 强取하려고 할 뿐 아니라,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公堂에까

지 세우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 여자는 남자 측의 眞相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혼인을 거절하는 태도를 십분 강경하게 취함으로써, 그녀는 남자

로 인해 설령 감옥살이를 할지언정 그에게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임을 공

언하여 당시 남권사회구조에 과감하게 맞서고 있는 당찬 여성상을 보여주

고 있다. 어떻게 당시 여성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었을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성이 이렇게 당찰 수 있는 의식의 저변에는 禮

敎를 수호하는 유교적 도덕관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婚禮란, 禮의

근본을 실행하는 의식이므로, 아무리 결혼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입장에

서 보면, 암수의 苟合에 지나지 않으나, 인간은 만물의 靈長인 만큼 婚禮

誰謂雀無角? 누가 참새에게 부리가 없다고 했나요?

何以穿我屋?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지붕을 뚫을 수 있었겠나요?

誰謂女無家? 누가 그대에게 아내가 없다고 했죠?

何以速我獄?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나를 감옥에까지 보내겠다는 것이죠?

雖速我獄, 설령 정말로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 해도,

室家不足. 청혼의 예를 갖추지 않는다면 안 될 말이죠.

3장

誰謂鼠無牙? 누가 쥐에게 이빨이 없다고 했나요?

何以穿我墉?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의 담장을 뚫었겠어요?

誰謂女無家? 누가 그대를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했죠?

何以速我訟?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나를 소송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이죠?

雖速我訟, 설령 나를 정말 소송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대도,

亦不女從. 역시 그대에게는 시집가지 않아요.

49) 傅樂成 ≪中國通史≫上冊,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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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儀式을 통해, 부부가 만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상호존중과 상호유

별을 公認함으로써 漫心을 排除해야 한다는 도덕정신을 바탕에 지니고 있

다.50) 말하자면, 인간은 理性으로써 인격의 덕을 지키지 않으면 禽獸나

다름없게 되니, 혼례의 엄숙함을 통해 이를 저지하고 인간의 고귀함을 지

켜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詩에서 여성주체가 남성의

결혼강요에 강력히 맞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인본주의 유가사상

에 의해 만들어진 ｢婚儀｣를 내세워 자신의 인격을 지키고자 하는 일환으

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1장을 보면, 주체는 바로 犯禮를 하고 있는 객체에 대한 두려움을 시사

하여 본 詩의 주제의식을 암시하고 있다. 즉 주체는 새벽길의 어두움과

이슬로 젖어있는 도로연변의 축축함이 몸과 옷을 젖게 한다는 ｢스며듦｣의

표현성을 感知함으로써, 주체가 새벽길을 나서는데 대한 두려움의 정서를

비유적으로 상응시켜 동형동구의 “露”의 圖式을 탄생시켜, 무뢰한의 犯禮

행위가 자신의 인생에 악영을 줄 수 있다는 심미인식을 이끌어내어 다음

章에서 펼쳐질 주제의식의 바탕을 제공해주고 있다.

즉 2장과 3장에서 주체는 곡식과 벌레를 식용하는 “雀”이라는 小物이

그의 부리로서 주체의 지붕을 뚫고 있다는 감성형식(誰謂雀無角? 何以穿

我屋?)과 농부가 지어놓은 곡물을 자신의 먹이로 일삼는 “鼠”라는 小物이

그의 이빨로써 주체의 담장을 뚫는다는 또 하나의 감성형식(誰謂鼠無牙,

何以穿我墉?)을 통해, 이들의 좀도둑 같은 표현성에서, 그녀의 內心에서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 즉 기혼자이면서도 이를 은닉하고 자신에게

새장가를 들고자하는 객체의 무례한 행위(誰謂女無家? 何以速我獄? ;誰謂

女無家? 何以速我訟?)를 비유적으로 상응시켜, 동형동구의｢小物｣圖式을

창조해내고 있다. 주체는 이렇게 ｢小物｣圖式의 知覺整體를 획득한 이후,

50) ≪十三經注疏․禮記正義․昏義≫(중국: 北京大學出版社, 1999년): “敬愼重正,

而后親之, 禮之大體, 而所以成男女之別, 而立夫婦之義也. 男女有別, 而后夫婦有

義; 夫婦有義, 而后父子有親; 父子有親, 而后君臣有正. 故曰 ‘昏禮者, 禮之本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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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다시 진일보한 심미능력을 投射하여 2,3장의 結尾 2구를 주체의

강력한 심미의지인 “설령 정말로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 해도, 청혼의

예를 갖추지 않는다면 안 될 말이죠雖速我獄, 室家不足.”와 “설령 정말 나

를 소송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대도, 역시 그대에게는 시집가지 않아요雖速

我訟, 亦不女從”라고 표명하여, 주체의 儒家的 결혼관을 선명하게 드러내

고 있다.

요컨대, 주체는 유가적 결혼관을 통해,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인격을 수

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법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즉 ｢正妻｣의 지위란, 여성의 立志를 가장 바람직하게 해주는

이른바 제도가 인정해주는 하나의 지위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종법

상에서의 ｢妻｣는 한 사람이나 妾은 여럿인 것이 당시의 婚俗이었으니, 詩

속의 여성이 이를 강경하게 배척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다. 妻妾간의

지위와 사회의 인식을 감안하여 볼 때, 주체가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에 공감이 가며 동시에 이러한 주체의 객체에 대한 대응은 또

하나의 주체의 自我 찾기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가 된다.

(4) 私奔 속의 여성 審美

이는 바로 위에서 거론한 주체의 儒家的 결혼관과는 다분히 차이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의 심미주체의 결혼관은 개인성을 띄고 있다. ｢私

奔｣이란, 의미자체가 바로 개인적인 동기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 말하자면, 종법사회에서 요구하는 가문과 혈통의 존속을 위한

명분 내지는 男權사회의 존속을 위한 結婚觀과는 완전히 상반되기에 이는

완전히 私的인 것으로서 결혼할 당사자들만이 의기투합하면 그것으로써

결혼은 성립되는 것이다. 하여서 그들에게 ｢禮敎｣니 ｢婚儀｣니 하는 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거론하고자 하는 <王風․大車>51)는 여성주체가 사모하는 사람

51) 1장

大車檻檻, 칸칸칸 질주하는 수레 소리 들리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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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해 보여주는 일편단심은 바로 개인적인 심미욕구에 대한 성취를 표

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심미욕구는 이미 사회가 그들에게 주

는 어떠한 장애도 안중에 두지 않는 강열한 결혼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남자는 여자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듯하다. 詩文을 통해서 간파할

수 있는 단서란 대단히 상징적이다.

1장을 보면, 심미주체는 “칸칸칸檻檻”하고 질주해 오는 “大車”의 轉動

소리와 옅은 푸른색의 細毛袍子(毳衣如菼)를 입고 나타난 객체를 바라보

면서, 轉動소리의 속도감과 “細毛袍子”의 연푸른 빛이 야기하는 배척적인

냉감의 표현성을 感受하게 되자, 주체의 뇌리에는 객체를 향한 불안감이

이에 상응되면서 이질동구의 지각완형을 획득하고 있다. 이에 주체는 자

기도 모르게 “제가 어찌 당신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대

가 용기내지 못할까봐 두려울 뿐인 걸요! 豈不爾思? 畏子不敢!”라는 內心

의 고뇌를 털어놓기에 이른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주체의 고뇌가 한결

불안을 더 해가고 있다. 즉 주체는 객체가 타고 온 “大車”의 “툰툰啍啍”

하는 둔탁한 轉動음향과 그가 입고 온 빛이 바래진 붉은 만옥 색조의 “毛

衣”(毳衣如璊)52)로부터 객체의 지친듯한 표현성을 感受하면서, 그녀의 뇌

리에는 1장에서보다 더욱 심각한 불안의 정서가 이에 상응되자 가일층 암

毳衣如菼. 물 억새처럼 옅은 청색의 細毛袍子를 입은 그이가 나타나셨네.

豈不爾思? 제가 어찌 당신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畏子不敢! 오히려 저는 그대가 용기내지 못할까봐 두려울 뿐인걸요.

2장

大車啍啍, 삐이걱 삐이걱 무거운듯이 轉動하는 수레소리 나더니만,

毳衣如璊 이번엔 璊玉처럼 붉게 퇴색한 毛衣를 입고 나타나셨네.

豈不爾思? 어찌 그대를 잊을 수 있을까요?

畏子不奔. 나는 그대가 사랑의 도피를 원하지 않을까봐 두려울 뿐이랍니다.

3장

“穀則異室, 살아서는 같은 房에 살지 못하니,

死則同穴. 죽어서라도 함께 묻히기를 바란답니다.

謂予不信, 만약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신다면,

有如皦日. 하늘의 태양이 증명해줄 것이오.

52) 毛傳: “啍啍, 重遲貌.” 朱熹: “璊, 玉赤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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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한 지각정체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자 심미주체는 “나는 그대가 사랑의

도피를 원하지 않을까봐 두려울 뿐이랍니다畏子不奔”라는 직언을 토해내

어 객체와의 심미관계가 파경을 맞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3장

으로 내려와서는 “살아서는 같은 방에 살지 못하니, 죽어서라도 함께 묻

히기를 바란답니다穀則異室, 死則同穴.”라는 맹서식 발언을 던짐으로써, 주

체의 객체를 향한 불안과 두려움을 오히려 담대한 객체지향의 심미추구로

써 전환시키고 있다.

요컨대, “私奔”도 不辭하고, 심지어는 죽어서라도 함께 묻히기(穀則異室,

死則同穴)를 소망한다는 주체의 염원은 혼인의 자유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의 反面을 보면, 禮敎로써 억압하는 당시 사회제도에 대한 반

항정신의 반영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당시 사회는 男權사회인만큼 결혼

에 대한 구속력에의 체감온도는 남자 측이 아닌 여자 쪽이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십분 이해가 간다.

(5) 悲婚 속의 여성 審美

따라서 혼인이후에도 여성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非一非再하

다. 그러면 이｢悲婚｣속에 표현되고 있는 여성의 심미의식은 어떤 것일까?

<邶風․日月>과 <小雅․魚藻之什․白華> 두 수의 시편을 통해, 悲婚에

나타난 그들의 심미의식을 살펴보자. 먼저 <邶風․日月>53)을 보면, 본

53) 1장

日居月諸, 해님과 달님께서는,

照臨下土. 광활한 대지위에 찬란한 빛을 내리십니다만.

乃如之人兮, 오히려 우리 그이는,

逝不古處. 나를 대함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胡能有定? 어찌하면 우리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인가요?

寧不我顧! 어찌해서 이 몸을 염두에 두지 않는지요!

2장

日居月諸, 해님과 달님께서는,

下土是冒. 변함없이 대지를 빛으로 덮고 계십니다만..

乃如之人兮, 오히려 우리 그이는,

逝不相好. 아, 부부간 情誼를 끊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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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는 全章에 걸쳐서 심미주체는 언제나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면서 끊임없

이 대지를 광휘로써 비추어 주는 “日月”의 변함없는 질서의 반복을 통해

능동적인 大德의 표현성을 感知하면서, 문득 그의 內心에는 日月로 대비

되는 부부간의 질서가 그들 부부 사이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常理의 反面을 이에 상응시켜 同形同構의 비애적 知覺整體를 획득하

고 있다. 하여서, 주체는 “日月”을 우러러보면서 남편과의 비극적인 관계

를 복원시켜줄 것을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다. 즉 全章에 걸쳐서 제5구에

는 모두 “어찌해야 우리의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胡能有

定?”54)라는 호소를 안배하여, 주체의 곁자리를 떠나버린 남편의 냉담함

(逝不古處; 逝不相好; 德音無良; 畜我不卒)과 그 냉담성을 고뇌하는 몸부

림(寧不我顧; 寧不我報; 俾也可忘; 報我不述)을 모두 호소하고 있다.

요컨대, 주체의 남편에 대한 심미의식 속에는 ｢부부｣라는 존재는 마땅

히 하늘의 “日月”이 대지를 향해 항구적으로 변함없이 빛을 내리어서 만

물의 生育(日居月諸, 照臨下土; 日居月諸, 下土是冒.)을 책임지고 있듯이

胡能有定? 어찌해야 우리의 관계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寧不我報! 어찌해서 그이는 이 몸을 본채만채 하는지요!

3장

日居月諸, 해님과 달님은,

出自東方. (오늘도 변함없이)저 동쪽으로부터 솟아오르십니다.

乃如之人兮, 그러나 우리 그이는,

德音無良. 품행에 일관성이 없답니다.

胡能有定? 어찌해야 우리의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俾也可忘. 저로 하여금 정녕 그이를 잊게 하려는 것 인가요!

4장

日居月諸, 해님과 달님께서는,

東方自出. (언제나)동쪽에서 올라오십니다.

父兮母兮, 아버지, 어머니.

畜我不卒. 남편이 저와 백년해로 하지 않겠대요.

胡能有定? 어찌해야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報我不述! 저에 대한 情義를 모두 져버렸어요.

54) 程俊英: “定, 正, 指夫婦正常的關係. 馬瑞辰: “竊謂此詩‘胡能有定’, 卽胡能有正

也. ……夫婦有定份, 嫡妾有定位, 皆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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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자신도 마땅히 ｢日月｣의 大德을 본받아서 상호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가정이라는 영역을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적 심미의식을 지니

고 있으며, 또한 ｢日月｣처럼 언제나 동일한 장소에서 솟아올라 동일한 목

표를 향해 하루를 시작하는 日月의 일관성 있는 대질서(日居月諸, 出自東

方; 日居月諸, 東方自出.)를 본받아 더 이상은 ｢東家食, 西家宿｣式의 放漫

한 태도를 지양하고 ｢一夫一妻｣라는 윤리적 근간을 嚴守하고자 하는 윤리

적 심미의식 또한 깊숙히 지니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하여서 그녀는 아무

리 남편으로부터 그 어떠한 부정적인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자신이 그의

존재를 무시하고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인식할 수 없다는 심미이해로 인해,

그녀의 부부관계의 파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日月｣을 향해 간구하고 있

을 뿐 아니라, 그의 이러한 기도가 수용되지 않자,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향해 다시 호소함으로써 강력하게 부부간의｢順境｣을 희망함으로써 부부의

화합이 만복의 근원임을 言外에 함축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시의 全章을 오로지 ｢日月｣의 常理的 物理形式이 나타내고

있는 恒久的이고 一貫的인 표현성속에서 ｢부부｣간에 지녀야 할 심미관계

의 理想을 찾고 또한 이의 理想에 미치지 못하는 주체의 부부관계를 극복

하기 위해, 시종 ｢日月｣에게 호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小雅․魚藻之什․白華>55)에서는 그 표현방법이

55) 1장

白華菅兮, 하얀 꽃을 피운 菅草가,

白茅束兮. 白茅 띠풀에 칭칭 감기어있네.

之子之遠,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난 그 이가,

俾我獨兮. 나를 외롭게 하는군요.

2장

英英白云, 하늘에 떠 있는 새하얀 구름이,

露彼菅茅. 이슬방울이 되어서 菅草와 茅草위를 덮고 있네.

天步艱難, (그러나 )하늘은 내게 고난을 내리시어,

之子不猶. 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네요.

3장

滮池北流, 滮池의 물길은 북쪽으로 흘러서,

浸彼稻田. 稻田 그쪽에 까지 흘러든다네.



≪詩經≫의 情歌 속에 나타난 審美意識(柳明熙) 39

221

이와 다르다. 즉 본 詩는 무려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그 표현수법

또한 다양하다. 말하자면, 시종 棄婦의 비애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章章이 서로 다른 ｢比興｣을 통해, 주체의 悲婚의 심미의식을 표현하고 있

기 때문에, 주체의 객체에 대한 심미의식이 대단히 섬세하고도 밀도 있게

드러나 있다.

먼저 1장을 보자. 주체는 들판에서 하얀 꽃을 피우고 있는 “菅草”가

“白茅‘에 칭칭 감겨 있는 감각적인 모습(白華菅兮, 白茅束兮.)56)을 목도하

嘯歌傷懷, 가슴이 아파오면 항상 노래 불러요,

念彼碩人. 훤칠한 그이가 생각이 나서요.

4장

樵彼桑薪, 저 뽕나무 가지를 燃料로 베어다가,

卬烘于煁. 나는 화덕에 넣고 불을 피워 몸을 쬡니다.(용도의 바뀜)

維彼碩人, 건장한 그이가 생각이 나서,

實勞我心. 진실로 내 마음이 괴롭답니다.

5장

鼓鐘于宮, 집 안에서 치는 종소리가,

聲聞于外. 집 밖에서도 들리누나.

念子懆懆, 그대 생각에 가슴이 아픈데,

視我邁邁. 그대는 오히려 나를 보고 怒氣가 충천하군요.

6장

有鶖在梁, 무수리는 어살 위에 앉아 있고,

有鶴在林. 백학은 저 樹林 속에 숨어 있도다.

維彼碩人, 건장하신 그이가 생각이 나서,

實勞我心. 진실로 이네 가슴 미어집니다.

7장

鴛鴦在梁, 원앙새가 어살 위에 앉아서,

戢其左翼. 부리를 왼쪽 날개에 파묻고 있도다.

之子無良, 그이 마음 선량하지 못하여,

二三其德. 날 사랑하는 마음이 조석으로 변합니다.

8장

有扁斯石, 넓직하고 평평한 디딤돌이 깔려있네,

履之卑兮. 비록 낮은데 위치하나 항상 밟고 다니누나.

之子之遠, 그이 멀리 타향으로 떠난 뒤,

俾我疷兮. 이네 몸은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56) 金啓華: 何楷: “陸佃曰: 菅, 茅屬也. 而其華白, 故一曰白華. ……茅亦潔白, 故曰

白茅. ……此詩取茅與菅對言, 正以菅茅同類. 但菅韌茅脆, 菅比茅爲有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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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 兩物이 서로 묶이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본능적 표현성을 感知

하자 그의 내심엔 와락 합할 사람 나뉘어져 있는 棄婦의 서러움이 이의

反面에서 상응되어 강열한 이질동구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하여서,

주체는 結尾 2구에서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난 그이가, 나를 외롭게 하는

군요之子之遠, 俾我獨兮”라는 직언으로 “之子”를 향한 客體志向의 심미의

식을 명백하게 표명하고 있다. 즉, 사람보다 못한 들풀도 동류끼리는 서로

가 상호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되어서, 婚儀에

의거하여 결혼까지 한 입장이면서도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棄

婦의 신세가 된 자신의 孤寂한 심리를 진하게 드러내고 있다.

2장에 오면 주체의 눈길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白雲”이 이슬로 변하

여 “菅․茅”의 잎사귀마다 총총하게 내려와 앉아 있는 광경을 목도하는

순간, 그의 감수성은 天上의 “英英白雲”으로 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윤택해진 “菅․茅”의 싱그러운 표현성을 感知하자, 그의 內心에는 문득

남편으로부터 사랑이라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

어야할 자신이 想起되면서, 동형동구의 反面性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게 됨

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하늘은 내게 고난을 내리시어, 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네요.天步艱難, 之子不猶”라는 비탄의 정서를 토해내고 있

다. 말하자면, 저 들판의 “菅․茅”식물조차도 하늘의 혜택을 받고 있거늘

인간이면서도 나의 경우는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는 자기 비애감을

야기하는 심미정서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3장으로 와서는 바로 눈앞의 “滮池”의 “北流”가 저 북쪽 지방의 “稻田”

에까지 흘러들고 있다는 이들 兩者간의 天道의 常理인 능동과 피동의 표

현성을 感知하자 그의 내심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해, 天道의

常理가 끊어져버린 이들 부부간의 애정이 연상되면서 강열한 同形同構의

知覺整體를 탄생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碩人”에 대한 그리움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常理의

｢常物｣들이 모두 棄婦의 비애와 어울리어 자기를 버린 “碩人”에 대한 심

미심리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자 괴로움의 늪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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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가슴이 아파오면 항상 노래불러요, 건장한 그이가 생각이 나

서요嘯歌傷懷, 念彼碩人.) 여기서 주체의 “碩人”을 향한 애모의 정신과 애

틋한 비애감을 표현한 “嘯歌”는 “滮池”와 “稻田”만큼이나 길게 여운을 풍

기는데, 이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피동적인 존재감을 처음부터 自認함으로

써 잉태된 비애감이다. 고로 이면에는 여성의 의식 속에서 이미 경직되어

버린 宗法的 심미정서가 그녀의 의식을 깊숙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의 반

증으로 이해되어진다.

4장으로 오면, 주체는 養蠶의 주요 樹木인 “桑木”을 양잠할 때나 아니

면 밥을 지을 때의 뗄 감 용도로 쓰지 않고, “煁화덕”57)에 넣고 불을 피

워 몸을 쬐는데 사용하는 顚倒된 용도로부터, 그의 뇌리에는 正妻가 棄婦

의 신세가 된 엇갈린 운명이 연상되어, 형식상에서 同形同構의 반면적인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는 객체에 대한 원망보다는 오히

려 그의 건장한 모습(碩人)만 가슴 속에 맴돌아서 더욱 그리움이 절실해

지는 심미정감으로 인해 이에 시달리고 있는 심미태도(건장하신 그이가

생각이 나서, 진실로 내 마음이 괴롭답니다維彼碩人, 實勞我心.)를 보임으

로써, 그녀의 일편단심의 깊이를 헤아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5장에 와서는 객체에 대한 審美情感이 원망의 情恨으로 변하고

있다. 즉 주체는 “宮”에서 치는 종소리가 “宮” 밖으로 울려 퍼져 나오는

소리를 듣고(鼓鐘于宮, 聲聞于外.), 문득 그의 뇌리에는 “子”의 생각에 가

슴이 타고 있는 자신의 內心을 “子”가 눈치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는 동형동구의 反面性 知覺整體를 획득하기에 이른다. 하여서 주체는

이에 대한 부정적 심미인식이 강화되자 자신도 모르게 “그대 생각에 가슴

이 아픈데, 그대는 오히려 나를 보고 怒氣가 충천하군요.念子懆懆, 視我邁

57) 孔穎達: “≪釋言≫又言: 煁, 烓 古人曰: 煁, 烓灶也.” 말하자면, 가마솥이 없는

부엌으로서, 그 위에 불을 지피면, 이를 烘이라 함. 그 위에서 불을 붙여 물건

을 쬐임. 지금의 火爐와 같은 것으로서, 위가 둥글고 아래가 四角이며, 들고

다닐 수 있는 앉은뱅이 화덕임.

程俊英: 煁, 不帶鍋可以移動的灶, 古人稱爲“行灶”, 用它烤東西而不燒飯菜. 桑柴

是燒飯的好柴, 現在用它烘烤, 是失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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邁”라는 애타는 審美情恨을 토해내어 주체의 분노를 주저 없이 밖으로 드

러내어 객체에 대한 情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6장에서는 다시금 자연계로 눈을 돌려 자연 속의 “무수리鶖”

와 “백학鶴”이 前者는 “어살梁”에 앉아 있고; 後者는 “숲속林”에 숨어 있

는 情景을 목도하고, 주체는 곧 “鶖”에게서는 물고기를 포획하려는 적극

적인 상황을; “鶴”에게서는 먹이를 찾아 나서지 않고 자기가 앉은 자리에

서 배를 주리고만 있는 소극적인 상태를 感知하면서, 前者에게서는 세계

와 대립하는 動的인 표현성을; 後者에게서는 세계로부터의 도피를 보여주

는 靜的인 표현성을 심미인식하면서, 그의 내심에는 이들 兩物의 표현성

으로부터 ｢새로운 여자｣를 찾아서 떠나간 남편과 이미 떠나간 사람을 아

무런 대책도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이질동구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주체는 이러한 대립구조의 知覺圖式 속에서

여전히 남편을 향한 “건장하신 그이가 생각이 나서, 진실로 이네 가슴 미

어집니다維彼碩人, 實勞我心”라는 一片丹心의 심미정감을 다시 회복하여,

위의 5장에서의 분노적 情恨을 희석시키고 있다. 주체의 애정이 지극해서

인가? 아니면 시대적 상황 탓인가?

이어지는 7장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든 그 답을 찾아보자. 여기서는

“梁”에 앉아서 부리를 “左翼”에 파묻은 채 휴식하고 있는 “鴛鴦”의 정겨

운 모습을 목도하자(鴛鴦在梁, 戢其左翼.), 이들은 微物인데도 상호의존하

면서 서로 감싸주며 함께 사는 애정의 표현성을 발휘한다는 판단이 感知

되자, 그의 뇌리에는 이들 암수와는 비록 그 類는 달리하나, 주체와 그의

남편과의 관계 역시 陰陽의 결합이며, 동시에 인륜의 윤리의식까지 요구

하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그의 인식이 미치자, 이에 강열한 이질동구의 知

覺整體가 탄생이 되면서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남편의 不德한 품행에 대한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之子無良, 二三其德.) 말하자면, 자연의 常理는 음

양이 조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늘 그와 남편과의 관계

는 人道의 乖戾속에 자연의 常理를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적 심미인식과

동시에 常理를 져버린 남편에게 은근히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라는 경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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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示唆하여, 남편의 背德과 관계없이 여자의 남자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음을 함축시키고 있다. 이는 바로 당시 사회제도 즉 종법제도에

기인한 여성의 운명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58)

마지막으로 8장을 보면, 주체는 눈앞에 있는 넓적하고 평평한 디딤돌을

목도하고(有扁斯石), 이의 감성형식이 주는 넉넉한 표현성으로 부터 누구

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면서도 누구로부터도 이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

는 ｢무존재의 존재성｣(履之卑兮)을 感知하면서, 그의 내심에는 남편에게

디딤돌과 같았던 자신의 존재감이 인식 되자 강열하게 이질동구의 지각정

체를 탄생시키고 있다. 하여서 주체는 남편은 자신의 존재감을 전혀 인식

하지 못하고 있으나, 남편의 足印이 수없이 남아있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의 존재를 지을 수가 없다는 숙명 같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詩속의 주체는 스스로가 地上에 깔아두는 “扁石” 같은 존재임

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전혀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상조차도 해보

지 못하기에 棄婦로서의 情恨은 사실상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위의 각 장에서 주체가 꿈꾸었던 부부관계의 협조나 조화에 대한

심미의식들은 어디까지나 자연물 속에서 찾아본 자아의 발견에서 머무를

뿐이다. 고로 여성의 존재란, 마치 “扁石”이 가지고 있는 ｢무존재의 존재

감｣처럼,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는 바로 종법사회가 만들어낸 여

성의 지위이며 여성의 운명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

(6) 離婚 속의 여성 審美

여기에 다루어지고 있는 작품도 결국은 남권주의에 희생되고 있는 여성

의 심미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여성은 시집을 가면 媤宅에서는 外族의 一

員으로서 평생을 살게 된다. 근본이 外族인고로 그야말로 ｢七去之惡｣59)중

에 어느 하나만 저촉해도 소박을 맞게 된다. 소박을 맞는다고 해도 돌아

갈 곳조차도 없다. 왜냐하면, 친정에서는 또한 ｢出嫁外人｣이라는 명분을

58) 주석 30)를 참조할 것.

59) 주석 3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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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워서 그를 外族으로 내치기 때문이다. 하여서 여자는 일단 시집을 가

게 되면 어떤 고난을 당한다하여도 무조건 自責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夫

家를 떠날 수 없는 운명 속에 있다. 고로 시경시대의 여성의 悲歌는 이렇

게 원천적으로 불행의 씨앗이 되는 ｢外族｣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데 기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거론하고자하는 세 작품을 보

면, 공통되는 점이 婚約의 파괴자는 남성이오 이를 준수하고자하는 쪽은

언제나 여성 쪽이라는 점이다. 마치 ｢一夫一妻制｣가 여자에게만 요구되는

불평등법이었던 것처럼, 離婚이라는 실제내용도 들여다보면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언제나 여성이 일방적으로 男方으로부터 버려지는 입

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鄭風․遵大路>60)를 보자. 본 詩의 주체인 여성은 이미 남성에 대하

여, 형식상에서 同形同構로서의 지각정체를 획득하고 있는 상태이다. 왜냐

하면 이들은 이미 부부관계로서 兩者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아왔

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詩를 보면, 객체는 ｢舊情｣을 내치고 새

로운 대상을 찾아서 길을 나서고 있다. 여성이 왜 내쳐졌는지의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다. 하여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성주체는 지금 자신을

버리고 “大路”로 나서는 객체를 되받아서 시원스럽게 내쳐주지 못하고 오

히려 그의 소매 자락을 부여잡으면서 그의 발길을 애써 만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2장에 걸쳐서 토해낸 말들을 보면, 모두 “無我惡兮; 無我魗

兮”61)라는 懇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懇言의 내용인즉슨 “미워하지 말

60) 1장

遵大路兮, 대로를 따라 가면서,

摻執子之袪兮! 그의 소매 자락을 잡아당기네.

無我惡兮, 나를 미워하지 말아요,

不寁故也. 우리의 오래 된 정을 이렇게 끊어서는 안 되죠.

2장

遵大路兮, 대로를 따라가면서,

摻執子之手兮! 그의 손을 잡아당기네.

無我魗兮, 내가 추하다고 하지 말아요.

不寁好也. 우리의 恩情을 이렇게 끊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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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추하다고 하지 말라”라는 지극히 몰인격적인 정감의 영역에 속하

는 말이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主從관계에서 교감될 수 있는 발언으로

서, 이는 여성 스스로가 객체의 玩物임을 自認하는 것인 동시에 棄婦의

身世앞에는 미래가 없음을 두려워하는 悲感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다시 이어지는 각장의 結句에서는 “우리의 오래된 정을 이렇게 끊

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은정을 이렇게 끊어서는 아니 됩니다不寁故也; 不

寁好也62)”라는 언급을 통해, 객체의 양심에 宗法의 禮敎정신63)을 일깨워

주는 듯한 示唆를 하여 여성심리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玩物임을

자인하는 것(無我惡兮; 無我魗兮)은 남성의 부용품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교정신을 시사하는 것(不寁故也; 不寁好也)에서는 婚儀에 의거하여 맺어

진 부부관계임을 일깨워서, 자못 부부사이에는 인륜의 乖離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확인시키는 여성주체의 심미판단을 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小雅․鴻雁之什․我行其野>64)에서도 역시 혼인의 파경을

61) 朱熹: 魗與丑同.

62) 屈萬里: 寁, 音斬, 又音接, 接續也: 兪樾說.

63) 주석 50)을 참조바람.

64) 1장

我行其野, 나 홀로 교외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蔽芾其樗. 들판엔 온통 臭椿樹가 무성하네.

昏姻之故, 나는 그대와 혼인을 한 까닭에,

言就爾居. 그대에게 가서 함께 살았거늘.

爾不我畜, 누가 알았으리오 그대가 나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것을,

復我邦家. 이제 나는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 도리 밖에 없구려.

2장

我行其野, 나 혼자 교외 쪽을 걸어가다가,

言采其蓫. 그 쓴맛 나서 먹기 힘든 羊蹄菜를 뜯는다네.

昏姻之故, 내가 그대와 결혼을 한 관계로,

言就爾宿. 그대한테 가서 기거하고 살았거늘.

爾不我畜, 누가 알았으리오 그대가 나를 내치고자 하였음을,

言歸斯復. 나는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네.

3장

我行其野, 나 혼자 저 교외 쪽으로 걸어가다가,

言采其葍.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葍菜를 뜯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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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여성의 심미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본 시편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다. 각 장이 모두 당시 사람들에게는 惡木 내지는 惡草로 공인되고 있

는 “臭椿樹(樗);羊蹄菜(蓫);葍菜(葍)” 등의 야생적 표현성에 대한 感知를

통해, 주체의 내심으로부터 이들을 남편과 동일시하는 분노심이 차올라서

남편에 대한 불편한 心氣를 이에 상응시켜 이질동구의 知覺圖式을 창조해

내고 있다.

먼저 1장을 보면, 여성주체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친정으로 귀향

하는 도중 어느 교외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惡木으로 지목받고 있는 “樗”65)

의 外樣을 목도하자, 그 악취 나는 무성한 나뭇잎들이 부각시키는 부정적

인 표현성에서 그의 내심에는 곧 남편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想起되면서,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간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남편의 자신에 대한 푸

대접을 이에 상응시켜 강열한 이질동구의 知覺整體를 창조해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객체가 엄숙한 혼례의식을 거친 공인된 부부라는

사실과 고로 남편의 變心은 근본적으로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남편에 대

한 신뢰와 情誼를 드러내어, 남편에 대한 배신성을 언외에 함축시키고 있

다. 어떻게 失德者는 명백히 남편인데, 떠나야 하는 사람은 아내라는 데서

오는 主體의 슬픔이 시대적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2장과 3장은 표현수법이 다르다. 여기서는 모두 賦의 수법이

다. 즉 주체는 귀향도중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어느 교외에서 惡菜로

알려져 있는 “蓫”66)을 캐면서, 이것이 지닌 害惡的 物性이 상기되자 그의

不思舊姻, 그대가 다시는 조강지처를 생각지 않으시고,

求爾新特. 새로운 사람을 찾으시다니.

成不以富, 그녀는 진실로 부자도 아닌데,

亦祗以異. 단지 새사람이란 이유 때문인가?

65) “樗, 今名臭椿. 臭椿則皮較粗, 木質疏, 木材色白, 葉有惡臭. 香椿和臭椿外形酷

似, 香椿樹皮細, 木質堅實, 木材色紅, 葉有香味. 香椿葉可食, 也是一種香料, 木

材被列爲良材. 相較之下, 臭椿的木材一無用處, 屬于“惡木”之流. 臭椿樹干形狀不

佳, 材質疏松易裂朽, 不但無法“人棟粱”, 也不能制作器具, 因此古人列爲“不材之

木”.木材常被作爲木磚, 置墻下以隔潮濕.(潘富俊 著 ≪詩經植物圖鑒≫(上海書店

出版社, 2003년 1월)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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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리에는 다시금 남편의 失德을 이에 상응시켜 다시 한 번 1장에서 늘어

놓았던 私說(昏姻之故, 言就爾宿. 爾不我畜, 言歸斯復.)을 반복하여 은연중

禮法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임을 재차 강조하여 남편의 부도덕한 정신을 질

책하는 유가적 심미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3장 역시 동일표현수

법으로 주체가 어느 이름 모를 교외 쪽을 지나가다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葍菜”67)를 뜯다가 이의 物性인 害惡的 표현성을 感知하면서 역

시 내심의 情恨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그대가 다시는 조강지처를 생각

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시다니. 그녀는 진실로 부자도 아닌데,

단지 새사람이란 이유 때문인가?不思舊姻, 求爾新特. 成不以富, 亦祗以異.)

그러나 여기서의 표현은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서 남편의 外道원인(求爾新

特)을 밝혔을 뿐 아니라, 남편의 그러한 外道에 대한 주체의 판단과 추측

을 “그녀는 진실로 부자도 아닌데, 단지 새사람이란 이유때문인가成不以

富, 亦祗以異.”라고 표현하여, “葍菜”의 知覺整體를 한 단계 더 깊이 심미

인식하는 詩的境界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結尾의 이 발언을 통해, 주체의 심미의식이 상당히 예리한 분석

력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말하자면,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富”라는 것에는 긍정을 하지만, ｢糟糠之妻｣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짝을 추구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提起는 당시 남성

들의 결혼관 나아가서 당시 사회의 반인륜적인 男權文化에 문제성을 제기

66) “蓫, 古稱“牛頹”或“禿菜”. 今名“羊蹄”. 可見羊蹄和中國人之間的關係極爲久遠.

仲春時發新芽, 古人採嫩葉爲菜, 但是羊蹄味苦, 且“滑而不美”, 吃多了會下痢. 因

此“蓫”被視爲惡菜. 大槪只有荒年時充當救荒之用. 成熟的種子磨成粉, 以開水淘

洗三到五次可作飯食, 也是荒年食物. 古代糧食不足, 如遇上天災, 必須想盡辦法在

周圍的環境中 找尋可以果腹的食物, 只要沒有毒性, 植物是否可口已不足考量, 也

因此在≪詩經≫中有不少味道苦澁的野菜種類.(위의 책 p.241)

67) “葍, 又稱“旋葍”, “藑” 或“藑茅”. 今名旋花. 花稱爲“旋葍花”. 北方田野甚多, 夏

秋之際開花, 紅花, 白花遍生田野, 很難鋤治, 屬于原野雜草. 旋花根甚多, 長度可

達50厘2米3, 色白, 可直接蒸煮或曬幹杵碎磨成粉烘烤燒餠, 但≪救荒本草≫說“久

食則頭暈破腹” 僅能間隔進食. 一般只有荒年或流浪無依的窮人才會採集供食, 平

常被認爲是“惡菜”.(위의 책,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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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서 주체의 심미의식이 다분히 현실적인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과감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는 혼인관

련 시가에서 이렇게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심미의식만 작용하고 있는 것

일까? 그 수량은 적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살펴보자.

(7) 迎婚 속의 여성 審美

본 항목은 이미 남성화자 측면에서 살펴 본 바로서 여기서는 여성화자

측면의 작품을 보기로 한다. 해당 작품은 <齊風․著>68) 한 수로서 새로

운 출발을 하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긍정적 심미심리를 엿볼 수 있다. 본

詩에서는 신부가 親迎을 나온 신랑이 쓰고 있는 冠帽의 양 옆에 늘인 끈

(素絲; 靑絲; 黃絲)과 여기에 꿰어진 “充耳”69)의 재료인 玉(瓊)등의 감성

형식에서 붉은 옥(瓊玉)의 불변성과 三色 줄 끈의 산뜻하고 분명한 표현

성에의 感知로 內心에서 동경해오던 신랑에 대한 믿음직스럽고 멋진 風度

가 이에 相應되자 자신도 모르게 이질동구의 지각정체를 창조해내고 있다.

68) 1장

俟我於著乎而, 이 몸을 親迎하기 위해 門屛에서 기다리는 신랑은,

充耳以素乎而, 모자 양쪽으로 흰색 끈에 꿰어진 充耳를 하고 있네,

尙之以瓊華乎而! 또한 그 것은 붉은 색 玉인지라 꽃처럼 아름다워요.

2장

俟我於庭乎而, 나를 맞으려고 中庭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

充耳以靑乎而, 冠 양쪽으로 청색 실에 꿰어진 充耳를 하고 있네요,

尙之以瓊瑩乎而! 게다가 그것은 붉은 옥이어서 정말 아름다워요.

3장

俟我於堂乎而, 나를 맞으려고 대청 앞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

充耳以黃乎而, 관 양쪽으로 황색 끈에 꿰어진 귀막이는,

尙之以瓊英乎而! 게다가 붉은 옥인지라 꽃처럼 영롱해요.

69) 屈萬里: “古人以玉塞耳, 謂之瑱; 繫以絲繩, 謂之紞(音膽): 通謂之充耳. 以素, 謂

紞用素絲也.”

程俊英: “充耳, 是古代男子的一種裝飾品, 它掛在冠的兩旁, 正好垂在耳邊, 充耳

掛在冠上的絲線, 叫做‘紞’, 是雜色的. 絲線上掛着一個綿球, 叫做‘纊’, 綿球下掛

着玉, 叫做‘瑱’. 所以, 充耳包含着紞, 纊, 瑱 3個部分. 這裏指的是紞, 卽絲線.

素, 白.”



≪詩經≫의 情歌 속에 나타난 審美意識(柳明熙) 49

231

하여서 每章 結尾에서 “또한 그것은 붉은 색 옥인지라 꽃처럼 아름다워

요; 게다가 그것은 붉은 옥이어서 정말 아름다워요; 게다가 붉은 옥인지라

꽃처럼 영롱해요尙之以瓊華乎而!”“尙之以瓊瑩乎而!”“尙之以瓊英乎而!”70)라

는 찬사를 토해내어 신랑에 대한 審美기대의 방향을 言外에서 넘쳐나도록

함축시켜 주고 있다.

요컨대, 신부의 “充耳”에 함축시킨 이러한 審美기대는 바로 신랑에 대

한 존중심의 반응인 동시에 신랑의 신부를 향한 ｢一夫一妻｣의 약속이행을

소망하는 내심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즉 주체는 “充耳”의 중심

재료인 “瓊玉”에 대한 묘사어를 “華乎而”“瑩乎而”“英乎而”등으로 표현하

고 있는데, 바로 이의 1차 의미는 “瓊玉”에 대한 실제 묘사이지만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바로 신랑의 인품이 ｢瓊玉｣의 결처럼 단단하여 변함이 없

기를 기대할 뿐 아니라, 그 德의 섬광이 붉은 옥빛처럼 찬란하게 빛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미도 함축시켜 신부

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을 ;사회로부터는 덕망이 있다는 찬미를 기대하는

신부의 신랑에 대한 審美理想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위의 ｢悔婚｣의 항목에서 다루었던 <鄭風․豐>에서도 신

부의 신랑에 대한 심미기대를 표현한 것이 보인다. 본 詩의 1,2장71)에서

묘사한 남성의 기품(豊)과 건장한 체구(昌)에 대한 심미의식은 결국 그녀

의 뇌리에 表象으로 남아서 그를 향해 재차 그녀를 親迎해줄 것을 幻想하

70) 程俊英: “瓊華, 和下面的瓊瑩․瓊英, 都是玉瑱. 瓊是紅玉, 華․瑩․英是玉的

光彩.”

71) 1장

子之豐兮, 그대 의젓한 모습으로,

俟我乎巷兮. 나를 親迎하기위해 문밖에서 기다리셨죠.

悔予不送兮! 후회해요 제가 그때 따라나서지 못했던 것을!

2장

子之昌兮, 건장한 체구의 그대,

俟我乎堂兮. 親迎을 위해 문간방에서 나를 기다리셨죠.

悔予不將兮! 정말 후회해요 그때 따라나서지 못했던 것을!

全文은 주석 45)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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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미의식을 喚起해주고 있다. 고로 위의 두 작품에 반영된 신부의 신

랑에 대한 심미의식에는 공통점이 보이는데, 즉 두 작품 모두가 남자의

듬직한 기품을 ｢美｣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前者에서는 充耳의 중심재

료인 ｢瓊玉｣을 통해서, 신랑의 변함없는 인격을 기대하고 있고; 後者에서

는 남성의 기품으로 묘사된 “豊”字에서 그들 여성들의 신랑에 대한 신뢰

감의 所在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신부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신랑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란, 인격을 지닌 인물이어야 함을 시사

한 것으로서, 이는 당시 기혼여성 모두가 신랑에게 기대하는 심미욕구가

아닌가 한다.

Ⅲ. 결 론

이상의 분석에서 당시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심미의식의 방향성과 가치

성이 무엇인지 드러났다. 이를 요약하여서 본 논문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신랑의 신부에 대한 심미의식의 중심은 신부의 品德을 美로 여기

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결혼관 역시 다분히 禮敎的인 것으로 適格

을 존중하는 사상을 저변에 깔고 있었다. 고로 결혼이란 반드시 혼례의식

이라는 객관적인 준칙에 의거할 때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유가적 심미의식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며, 동시에 이들의

예교적 심미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심미태도는 夫權의 발

휘 하에 발생된 주인의식이어서 여성을 附庸으로 인식하는 사상이 지배적

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성의 용모는 아름답고 여성의

신체는 튼실해야 만이, 때로는 玩物로서 때로는 夫家의 ｢傳宗接代｣를 충

실히 이행할 수 있는 부용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여성과의 심미관계를 형성시키고 있었다. 고로 남자의 여자에 대한 심미

의식은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관계의 主從개념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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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희열성 혹은 독점성 이라는 방향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여성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들의 심미가치란, 항상 그들에게 순종함을 본질로 하고 있음

이 간파되었다.

둘째, 그러나 반면에 신부 내지는 旣婚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신랑 내

지는 남편에 대한 심미의식은 전반적으로 主從관계라는 선상에서 從의 위

치를 심미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로 여성의 심미의

식은 대체적으로 남성에 대한 回音이 없는 일방적인 구혼과 기다림、남성

의 變心에 대한 일방적인 고뇌와 기다림、또는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데서 오는 탄식과 외부를 향한 호소 등으로 大別되는 인내와 屈從의 심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측의 이러한 끝없는 관용의

심미태도는 그 기저에 아직도 客體志向의 심미의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는 반증을 보이는 것으로서 이는 종법사회가 의도하는 쪽으로 드러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종법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德目(三從之義와 七去之惡)은 바로 男權사회의 위대한 건설을 위한 밑거

름이 되는 것이므로 여성 측의 ｢怨而不怒｣하고 ｢哀而不傷｣하는 中和의 정

신은 그들에게는 ｢美｣요, ｢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간파되었다. 하

여서 현명한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의 몰인격한 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禮

敎의 준칙을 들어서 질타함으로써 자신의 인권을 찾고자 하는 과감성을

보이는 여성이 없는 것도 아니나(<召南․行露>),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체적으로 이들의 심미의식의 방향은 자신의 개인성을 男權 속에 매몰시

키고 오로지 남성에 대하여 인내와 굴종을 自願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심미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째, 그렇다고 당시 사회가 여성혼인에 대한 심미시각이 전적으로 이

와 같이 異論의 여지가 없는 양분화 현상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즉

청춘남녀의 ｢情․理｣의 충돌현상으로 부터 빚어지는 ｢私奔行脚｣에서는 오

로지 여성 쪽의 不貞으로만 질타하는 女權卑下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棄婦｣의 운명 앞에서는 종법사회에서 외면당하는 女權을 동정하고 있는

시각도 보임으로써, 당시 사회인의 인식에 유연성이 내재하고 있음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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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되었다.

本稿의 논지를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활용했던 게슈탈트학파의 ｢完形心

理學理論｣은 필자가 두 번째로 시도해 본 방법이다. 이는 텍스트를 제1의

자료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슨 창작배경에 대한 외연적 접근이라든가 아니

면 작가의 생애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는 것이 아님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審美客體와 審美主體에 대한 이해를 모두 해당 詩語가 지닌 감성형식 혹

은 해당 詩語에 침잠되어 있는 시대성 등이 主體의 생리․심리구조와 충

전이 되는 ｢찰나｣를 통해서, 분석해야하는 현장성으로 인해, 바로 시적화

자의 ｢현재성｣을 부각시키는 데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받추어 주고 있

어서, 소위 ｢찰나를 영원화｣시킨 예술적 경계 및 시대성을 포착하는데 많

은 도움이 되었다. 하여서, 차기 논문에서도(≪詩經≫의 情歌類에서 ｢家庭

篇｣) 다시 한 번 본 연구방법을 활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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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论文以≪诗经≫情歌中的婚姻诗为中心，探讨了处于诗经时代的人们对

婚姻的审美意识的趋向性和价值性。≪诗经≫情歌中的婚姻诗反映出的话者的

审美意识有：男主人公对女主人公的审美意识，女主人公对男主人公的审美意

识和第三人称主人公对女性的审美意识等三种。

第一，由于男主人公对女主人公的审美意识趋向主要基于宗法礼教思想，

所以显而易见地反映出了诗经时代的男权主义社会背景和男权社会对女性的审

美意识的两面性。一方面把女性的善良品德视为‘美’，进而发扬宗法思想；另

一方面却又把女性的美貌和人格当成玩物，暴露出男性对女性的兽性欲望。

第二，女主人公对男性的审美意识趋向大都具有浓厚的悲剧色彩婚。这一

类作品在婚姻诗中占大多数，题材上也可分为七种类型(求婚․悔婚․拒婚․

私奔․悲婚․離婚․迎婚)。可见男权社会下的女性痛苦的一生。可是奇特的

是，女性虽然明知道婚姻是束缚自身人权甚至是剥夺人权的直接根源，却对婚

期的延误最感伤心；在被丈夫冷落的极端境遇中对丈夫怀有抱怨的同时还抱有

能重新取得丈夫欢心的依恋。换言之，我们可以了解到女性对婚姻甚至对丈夫

的审美意识趋向是单线性的‘三从之义’的路线，只把义无反顾性的向前挺进视

为美。这也可以作为一种反证，让我们认识到宗法社会造就的女人的宿命观已

经深深地烙在女性的意识形态中，使女人坚信走宗法社会所要求的人生之路才

是她们自身应持有的审美价值。 

第三，第三人称主人公对女性的审美意识中明确地表露了当时承认女性是

支撑宗法社会中流砥柱的审美意识的积极作用，同时还表现出对没有人权的遗

弃妇女的同情意识，从侧面反映出当时宗法社会的男权已并不是绝对权利的现

实。

주제어：男主人公，女主人公，第三人称主人公，审美意识趋向性，审美意识

价值性.


